
고등학교 핵심 교과의 철학적 배경과 교육철학 비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국어, 수학, 과학, 영어(외국어), 윤리/철학, 역사 과목은 대학입시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교과들입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오늘날 배우는 지식과 학습 방식뿐 아니라, 오랜 역사적 전통과 철학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왔
습니다. 또한 각 나라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는 고유한 교육 철학과 교수법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대학입시나 졸업시험에서 과목별 평가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교과별로 역사적·철
학적 배경과 주요 사상적 흐름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교육 철학과 교과 운영 특징, 그리고 입시에서의 비중과 평가 방식을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전문 용어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였으며, 끝부분에는 내용을 정리한 표와 요약을
포함합니다.

수학 (Mathematics)
역사적 · 철학적 배경

서양의 전통: 수학은 고대부터 철학과 교육의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나 유클리드처럼 이성적 추론으로 수를 탐구한 전통이 있으며, 플라톤은 수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의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문
법·논리·수사학의 삼학(Trivium)을 익힌 후, 산술·기하·음악·천문의 사학(Quadrivium)을 배우는 7자유과 예가 교육의 근간이었는데, 이 Quadrivium에 산술과 기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서양 교육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
다​en.wikipedia.org. 이러한 전통 하에서 수학은 보편적 교양의 일부로 가르쳐져 왔고, 신이 세상을 수적으로 조화롭게 창조했다고 믿었던 중세 학자들에게 산술과 기하는 신성을 탐구하는 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en.wikipedia.org.

동양의 전통: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유교 경전과 문학 교육이 중심이었지만, 수학 역시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은 주나라 때부터 육예(六藝)라 불리는 기본 소양 교육에 예절, 음악, 궁술, 마차 몰기, 서예와 함께 산술
(數)을 포함시켜, 이상적인 군자는 수학적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여겼습니다​warwick.ac.uk. 이는 유교 철학에서도 기본 교양의 하나로 수학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과거제 등의 전통적 관학에서는 수학이 주요 과목은 아니었고, 전문
기술자나 천문관 등 특정 직역에서 활용되었죠. 근대 이후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서구식 교육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근대적 수학교육을 도입했고, 오늘날에는 수학이 핵심 교양과목으로 정착했습니다.

주요 사상 조류

수학의 발달에는 여러 철학적 사조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합리주의는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르네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수학적 추론을 가장 확실한 지식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britannica.com. 이 관점에서
수학은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한 지식의 전형이었고, 체계적인 공리와 증명을 중시하는 현대 수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경험주의 전통에서는 직접적인 경험과 실용적 문제 해결을 중시하여, 수학도 현실 세계의 경험적 필요에서 발전한
도구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컨대 존 로크 등의 생각처럼, 교육에서는 어려서부터 일상에서 쓰이는 셈하기 등 실용적 계산을 통해 경험적으로 수학을 배우는 것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실증주의 영향으로, 수학을 과학의 언어로서 경험적 사실을 표현하는 도구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실증주의 철학자들은 오로지 관찰과 실험 등 경험적 증거에 입각한 지식만을 참된 지식으로 간주했는데​britannica.com,
이러한 분위기에서 수학 교육도 측정과 계산 등 실증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수학 자체의 기초를 다지는 철학으로 논리주의(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하려는 흐름)나 형식주의(공리계로부터 형식적으로 수학 전개) 등이 20세기 초에
대두되었고, 이는 학교 수학과정에도 집합과 논리를 가르치는 “새수학” 운동(New Math, 1960년대경)으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철학 측면에서는 발견학습 대 설명식 교수의 논쟁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전자는 학생이 수학적 개념을 스스로 탐구하고 깨닫게 해야 한다는 구성주의 영향을 받았고, 후자는 연역적으로 공식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전통적 방법을 옹호합
니다. 이러한 두 접근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번갈아 강조되었는데, 20세기 중반 신수학 이후 기본으로의 회귀 움직임과 21세기 개념 중심 교육 담론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별 교육철학과 교수법 특징

프랑스: “수학은 논리이다.”라는 전통이 강해, 수학 교육에 이론적 엄밀함이 강조됩니다. 국가 주도의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어느 학교나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며, 교사는 교실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존재로 여겨집니다​wise.com.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과 계열인 과학 바칼로레아(Bac S)를 선택한 학생들은 대수, 해석학, 기하 등 고난도의 내용을 학습하며 증명 문제를 다룹니다. 실제로 바칼로레아 시험의 과학 트랙에서는 수학 시험 시간이 4시간에 달하고 배점 비
중도 매우 높아 심화된 이론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en.wikipedia.org. 이는 프랑스가 논증 중심의 깊이 있는 수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엄격한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키는 것을 중시함을 보여줍니다.

미국: 실용주의 교육철학의 영향으로, 수학도 일상생활과 연계된 실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쪽에 무게를 두어왔습니다. 교육 과정이 주(州)와 학교별로 다양하고 표준화된 국가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내용 수준도 지역에 따라 차
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폭넓은 기초 수학을 다루지만 심화는 선택과목(AP 칼culus 등)에 맡기는 구조이며, 최근에는 공통 핵심(State Common Core) 표준 도입으로 개념적 이해와 응용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학
생 참여와 토론식 수업도 장려되지만, 국제비교에서는 내용 수준이 다소 낮고 반복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hechingerreport.org​hechingerreport.org. 예컨대 중학교 단계에서 미국은 여전히 기초적인 내용 반복에 머무는 반면,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hechingerreport.org. 이는 미국 수학 교육이 폭은 넓지만 깊이는 얕다(mile-wide, inch-deep)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독일: 인지적 발달과 전인적 교양(Bildung)을 중시하는 전통 속에서, Gymnasium(김나지움) 등의 인문계 고교에서 수학은 필수 핵심과목입니다. 교육 과정은 주 정부별로 약간씩 다르나, 대체로 대수, 해석, 기하를 균형 있게 가르치며
이론과 응용을 모두 다룹니다. 독일 수학 수업은 교사 주도 설명과 학생의 문제풀이 발표가 혼합되어, 정해진 교과서 내용 이수에 충실하면서도 개념 이해를 중시합니다. 상급학년에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심화할 수 있는데,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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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서의 위치와 평가 방식

술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수학을 상위레벨과목(Leistungskurs)으로 선택해 대학 수준의 미적분이나 선형대수 기초까지 배우기도 합니다. 논리적 사고 훈련을 교육 목표로 삼기 때문에 증명 교육도 실시하며, 교수법적으로는 체
계적인 연습과 단계적 난이도 상승을 통해 숙달을 유도합니다. 또한 많은 주에서 종교 또는 윤리 과목 대신 철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었듯이​en.wikipedia.org, 논리학 등 철학적 요소를 수학교육과 연결시키는 전통도 있습니다.
일본: 기초를 탄탄히, 심화를 철저히라는 접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수학 교과서는 국가 검정을 통해 비교적 얇고 핵심에 집중된 내용으로 구성되며​hechingerreport.org, 한 학년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기보다 핵심 주제를
깊게 가르칩니다​hechingerreport.org. 수업에서는 흔히 문제 해결식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교사가 먼저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풀이법을 고민하게 한 뒤, 여러 해결방법을 발표시키고 교사가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은 여러 풀이 전략을 생각하며 깊이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국제비교 연구(TIMSS 비디오 연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수학 수업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내용(국제 기준으로 8학년에서 일본은 9학년
수준 내용을 다룸)과 증명 기반 추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cs.nyu.edu​cs.nyu.edu. 조사된 일본 수업의 53%에서 학생들이 수학적 증명 또는 엄밀한 논리 전개를 경험한 반면, 미국 수업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cs.nyu.edu. 이는 일본이 고난도 문제를 통해 사고력을 기르는 교수법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높은 학업 성취(PISA 등 국제 평가에서 상위권)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성실한 연습과 높은 목표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수학교육은 전통적으로 강한 훈련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은 오랜 산술 전통과 주산 등의 고유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수학교육은 소련식 교육의 영향을 받아 구조화된 이론
학습과 문제풀이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움직이며, 반복 연습(drill)과 높은 진도 속도가 특징입니다. 교사는 권위를 가지고 엄격히 지도하고, 학생들은 방과후에도 추가 문제집 풀기 등을 통해 실력을 쌓
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에는 미적분, 통계 등 상당한 대학 1학년 수준 내용까지 학습하며, 계산 속도와 난이도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혁도 진행되어, 단순 암기식 수학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
결과 이해력 향상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최근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교사가 개념을 설명하고 예제를 보여준 뒤, 유사문제를 반복 풀이하는 전통적 방식에 더해 학생 토론이나 실생활 맥락 문제를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
경 덕분에 중국(특히 상하이 등)은 국제 수학 경시나 PISA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암기와 응용을 조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시 경쟁이 교육을 좌우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과거제 등의 영향으로 시험 준비형 학습 문화가 강하며, 수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개
념을 설명하고 곧바로 관련 문제들을 풀이하며,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학원과 과외 등을 통해 심화 문제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계산 숙련도와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만, 한편으로 창의적 응용력이
나 개념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기르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스토리텔링 수학, 창의융합형 수학 등을 표방했으나, 입시형 문제의 틀에 크게 변화는 없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이과·
문과로 나눠 수학 심화 정도(가형/나형)를 달리 평가했으나, 최근 통합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범위의 수학을 배우되 선택과목(미적분, 기하 등)으로 일부 심화 내용을 나누는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능 수학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로 꼽히며, 수험생들은 이를 대비해 방대한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leapscholar.com.

프랑스: 수학은 대학입시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에서 트랙에 따라 다른 비중을 가집니다. 이과계열인 Bac S에서는 수학이 핵심 과목으로 4시간에 걸친 서술형 시험을 치르며 높은 계수(coefficient)로 점수가 반영됩니
다​en.wikipedia.org. 사회경제계열(Bac ES)도 수학이 포함되지만 난이도와 비중이 약간 낮고, 문과계열(Bac L)은 선택에 따라 기본 수학을 응시할 수 있을 뿐 필수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증명, 계산, 서술형 응용 문제가 혼합되어 학
생들의 논리전개와 정확한 해를 요구합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학술적 수학 능력을 중시하여, 상위권 Grandes Écoles 진학에는 Bac S의 수학 성적이 결정적입니다.
미국: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학입시가 없지만, 대부분 대학이 SAT 또는 ACT라는 표준화 시험 성적을 참고합니다. 이 시험들에서 수리 영역(Math)은 필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대략적인 난이도는 고등학교 기초 대수, 기하, 약간
의 기초 통계 수준입니다. 객관식 문제와 단답형으로 출제되어 빠른 계산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며,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최상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심화 학습으로 AP 미적분 등의 시
험을 별도로 치르지만, 이는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시에서 수학은 기본 문해력과 함께 보는 일반 소양 정도로 여겨지며, 만점을 받아도 큰 차별화가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대신 고교 내신(GPA)에서 이수한 수
학과목의 난이도(AP 여부 등)와 성적이 대학에서는 중요 평가 요소가 됩니다.

독일: 독일의 대학입시 겸 졸업시험인 아비투어(Abitur)에서는 여러 과목을 골고루 응시해야 하는데, 보통 수학은 필수 과목으로 포함됩니다​en.wikipedia.org. 예를 들어 대부분 연방주에서 학생은 독일어, 외국어, 수학 중 두 과목 이상
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선택해야 하며​studying-in-germany.org, 많은 경우 수학을 필수로 치르게 됩니다. Abitur의 수학시험은 주마다 다소 형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공통교육과정의 범위(미적분, 기하, 확률 등)
에서 풀이과정과 논리를 서술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부는 구술시험으로도 이루어져, 개념을 설명하거나 응용을 토론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Abitur 체계는 모든 인문계 졸업생들이 기본적인 수학 소양을 갖추도록 보장하며, 이공계 진
학 희망자는 수학을 고급과목으로 선택해 보다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본: 일본의 대학입시는 공통테스트(구 센터시험)와 대학별 고사로 구성됩니다. 공통테스트에서는 인문계·이공계에 따라 수학 영역이 다르게 구성되는데, 모든 수험생이 수학 I·A 영역(기초 수학)을 응시하고, 이공계 학생은 추가로 수학
II·B 영역(심화)을 응시합니다. 문과 학생들은 수학 II·B를 보지 않아 난이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개편으로 공통시험이 통합되면서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공통테스트의 수학 문항은 모두 5지선다형이며, 계산 속도
뿐 아니라 사고력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대학별 고사에서는 상위권 이공계 대학일수록 서술형 수학시험을 과목별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풀이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대 이학부 시험 등은
고난도의 문제 4~5개를 서술하도록 하는데, 이는 일본 고등학교 교육이 난도 높은 문제 해결까지 대비시킨다는 증거입니다.

중국: 중국의 대학입시 가오카오(高考)에서는 문과와 이과 모두 수학이 필수 과목입니다​wukongsch.com. 모든 수험생이 중국어, 수학, 외국어 3과목을 공통으로 응시하며, 추가로 문과생은 인문사회 3과목(정치·역사·지리), 이과생은
자연과학 3과목(물리·화학·생물)을 치르는 구조입니다​ihe.bc.edu. 수학 시험은 문과용과 이과용이 난이도와 범위에서 구분되어 출제되는데, 이과 수학은 훨씬 심화된 내용(벡터, 미적분의 복잡한 응용 등)까지 포함됩니다. 문항은 대부분
서술형 논술형 혼합으로, 앞부분은 비교적 단답형도 있으나 후반부에 증명이나 서술 문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수학적 사고의 완결성까지 평가하려 함을 보여주며, 시험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 한국의 수능 수학과 비견될 정
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quora.com. 가오카오의 수학 만점자는 극히 드물고, 수학 성적이 대학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아주 많은 시간을 수학 대비에 투자합니다.
한국: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은 국어, 영어와 더불어 3대 핵심 영역으로 취급됩니다​leapscholar.com. 2022학년도부터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실시됨에 따라 모든 수험생이 공통 수학과목(수학 I, II 등)을 응시하
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합니다. 문항은 모두 객관식 5지선다(일부 단답형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난도 문항의 명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수학과 국어 영역이 가장 어렵다는 평이 있
으며​leapscholar.com, 상위권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수학에서 1등급(상위 4%)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변별력이 큰 과목입니다. 평가 방식은 사고력형 문항(낯선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여 창의적 접근 요구)과 빠른 풀이 요령이 필요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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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Science)

역사적 · 철학적 배경

서양의 전통: 과학 교육은 본래 고대와 중세에 자연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자연 현상을 논리와 관찰로 설명하려 했고, 중세에도 대학에서 7자유과 중 천문학, 음악 등이 과학적 지식을 포함했습니
다​en.wikipedia.org. 근대 과학혁명기(16~17세기)에 이르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등에 의해 실험과 수학에 기반한 근대 과학이 확립되었고, 이후 과학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자리잡습니다. 19세기에는 중등 교육과정에 물리, 화
학, 생물 같은 과목들이 분화되어 등장했고,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에 따라 과학 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과학을 합리적 사고와 경험적 증거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뿌리내려, 학교에서도 학
생들이 실험실습을 통해 과학 개념을 배우는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동양의 전통: 동아시아 전통 교육에서 과학이라는 개념은 분명치 않았지만, 천문학이나 의학, 농학 등 실용적 지식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역대 왕조마다 역법(달력 제정)과 천문 관측을 중요시했고, 화약·나침반·인쇄술 같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들은 전문 기술자나 관청을 통해 전승되었을 뿐, 일반 선비 교육에서는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동아시아 각국이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서양의 과학 교육을 본격 도입합
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독일식 과학교육을 받아들였고​britannica.com, 중국도 양무운동 시기 서양 과학기술을 배웠으며, 한국도 개화기와 일제강점을 거치며 근대 과학과목이 학교에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동아시아는 이후 국가 주도의 강조 속에 빠르게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현재는 과학 올림피아드나 국제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를 만큼 과학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주요 사상 조류

과학 교육에는 경험주의와 실증주의 철학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 등의 경험론자들은 귀납적 탐구, 즉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여 지식을 얻는 방식을 옹호했고, 이는 과학을 가르칠 때 실험실 교육과 관찰 학습을 중시
하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오귀스트 콩트로 대표되는 실증주의(positivism)는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지식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 영향으로 과학 교과서는 직접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사실들에 초점을 맞추
고, 이론보다는 현상 기술과 실험 결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britannica.com.

한편으로 합리주의의 유산도 과학 교육에서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과학 이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수학적 추론이나 논리적 가설 설정을 가르치는 것은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등 이성주의 철학자들의 전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특히 물리나
화학에서 이론적 모형(예: 원자 구조, 역학법칙)을 다루는 교육은 단순한 경험의 나열을 넘어 개념적 이해를 요구합니다. 20세기 중후반, 토머스 쿤의 과학철학 등이 등장하면서 과학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발전하는 이론체계로 보는 시각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에 따라 과학 교육에서도 과학사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과학이 갖는 한계를 토론하는 등의 메타과학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방법 면에서는 탐구 중심 과학교육과 지식 전달형 교육이 교차해왔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과학 과정(process)” 교육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과학자처럼 관찰, 가설, 실험, 결론의 탐구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장려했지만, 이후 기
초 지식 부족 문제가 제기되며 내용 중심 교육으로 회귀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두 흐름의 균형을 추구하여, 실험을 통한 이해 증진과 핵심 개념 암기를 함께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별 교육철학과 교수법 특징

이 혼합되어 있어, 수험생들은 사고력과 스피드를 동시에 훈련합니다. 수능 이외에 서울대 등 일부 최상위 대학은 수리논술이나 창의적 문제해결을 묻는 별도 시험을 치르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어 수능 수학이 사실상 유일한
표준입니다.

프랑스: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를 가진 프랑스는 과학 교육도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엄격히 운영됩니다. 초등에서는 탐구 활동 위주로 과학 흥미를 키우고, 중등부터 물리·화학(Physique-Chimie)과 생물·지구과학(SVT)을 구분하여 전문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교수법은 이론 강의와 실험 실습의 결합인데, 교사는 높은 권위를 갖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기학습도 꽤 강조되어, 학생들은 공식과 용어를 철저히 외우지만 동시에 정해진 실
험을 따라 수행하며 관찰 기록을 배우기도 합니다. 경쟁이 장려되는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과학 점수로 서열화되며​wise.com, 이는 동기 부여 요인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과학 트랙(Bac S)에서는 수학과 함께 물리·화학, 생물 등의
심화 실험평가까지 이루어집니다​en.wikipedia.org. 예를 들어 Bac S에서는 물리·화학 실험으로 1시간짜리 실험평가가 포함되어 학생의 실험 수행 능력과 데이터 해석력을 평가합니다. 요컨대 프랑스 과학교육은 체계적 지식 전달과 실
험적 검증 모두를 중시하며, 특히 우수 학생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미국의 과학교육은 한마디로 “넓고 다양하게, 그러나 깊이는 선택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Middle school까지는 통합 과학 형태로 폭넓은 기초개념(지구과학, 생물학, 물리의 기초)을 다루고, High school부터 Biology,
Chemistry, Physics 등 개별 과목으로 분화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다 듣기보다 자신의 진로나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2~3개 과목만 이수하기도 합니다. 교수법 면에서, 미국은 학생 참여형 활동을 강조하여 프로젝트, 프레
젠테이션, 토론 등을 자주 접목합니다. 다만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미국 과학수업은 흥미 위주의 활동은 많지만 개념 연결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hechingerreport.org. 예를 들어 미국 초등생이 3학년에 눈의 구조를 배우지만 외
우는 데 그치고, 다른 나라 학생들은 8학년에 처음 배우지만 이미 원자와 광자 개념을 알아서 눈으로 들어온 빛이 전기신호로 변환되는 원리를 이해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hechingerreport.org​hechingerreport.org. 한 교육 전문가는
이를 두고 “미국 학생들은 사실을 암기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은 개념을 학습한다”고 평했습니다​hechingerreport.org. 또한 미국 교과서는 두껍고 많은 주제를 담고 있어 중복 학습이 일어나는 반면, 다른 나라 교과서는 더 얇고 핵심 위
주라 효율적이라는 비교도 있습니다​hechingerreport.org​hechingerreport.org.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 미국도 최근 STEM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NGSS(차세대 과학표준) 도입 등으로 탐구와 핵심 개념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
습니다.

독일: 독일은 체계와 응용을 모두 중시하는 과학교육 전통이 있습니다. Gymnasium에서 과학은 필수이며,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을 학년별로 교차 이수합니다. 예를 들어 11학년에 물리와 화학, 12학년에 생물과 물리 이런 식으로 편성
하여 학생들이 세 분야를 고르게 접하게 합니다. 수업은 개념 설명 후 실험 실습을 통해 증명하거나 사례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실험 보고서 작성을 훈련받습니다. 독일 교육철학의 특징인 Bildung(교양 함양)에 따라,

https://en.wikipedia.org/wiki/Quadrivium#:~:text=From%20the%20time%20of%20Plato,The%20seven
https://www.britannica.com/topic/education/Patterns-of-education-in-non-Western-or-developing-countries#:~:text=Britannica%20www,systems%2C%20especially%20that%20of%20Germany
https://www.britannica.com/topic/positivism#:~:text=Britannica%20www,a%20priori%20or%20metaphysical%20speculations
https://wise.com/us/blog/french-education-overview#:~:text=The%20overall%20philosophy%20of%20the,rate%20in%20France%20is%2099
https://en.wikipedia.org/wiki/Baccalaur%C3%A9at#:~:text=History%20%26%20Geography%20%203,Written%20%202%20hours


대학입시에서의 위치와 평가 방식

과학을 가르칠 때도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자연관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연관성을 고려합니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을 다룰 때는 물리 원리뿐 아니라 윤리·사회적 쟁점도 토론하게 하는 식입니다. 성적 평가에서는 지필시험뿐 아니라 구
두 평가(교사가 수업 중 질의 응답을 통해 매기는 점수)도 중요하여, 학생들이 평소에도 과학 개념을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상급 단계에서는 과학 과목을 심화 선택(Leistungskurs)으로 정해 대학 수준에 근접한 학습
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학입시에서 해당 과목을 심층 구술시험까지 치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독일 과학교육은 논리적 이해와 실천적 탐구를 조화시켜, 학생들이 과학을 통해 합리적 사고방식을 기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일본: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실의 정확한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을 중시하면서도, 최근에는 탐구 활동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에서는 生活科(생활과)나 理科(이과) 과목으로 기초 과학소양을 길러주고, 고등학
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과목을 이과계 학생은 심도 있게, 문과계 학생은 개론 수준으로 배우게 됩니다. 일본 학생들은 암기력이 뛰어나고 교과서 속 사실이나 공식을 잘 숙지하지만, 동시에 PISA 등에서 보여지듯 개념 적
용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개념을 설명한 뒤, 기출 문제나 유사 문제를 충분히 연습시켜 응용력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2000년대 이후 “탐구의 시간” 등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수행해보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실험실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 학교별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지역 과학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실천적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교육 문화상 학생들은 교사
의 지도를 충실히 따르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교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대부분 달성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국제 평가에서 과학 문제 해결력 부문에서 항상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부터 탄탄
히 쌓는 교육철학과 모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중국의 과학교육은 국가 주도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과/문과 트랙 구분이 뚜렷합니다. 이과 트랙 학생들은 고교 3년 내내 물리, 화학, 생물을 모두 깊이 있게 배우고, 문과 트랙 학생들은 기본 과학소양만 배우고 2학년 이후로는 과
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로에 따른 분화가 극단적이라, 이과 학생들은 대학 1학년 수준의 물리학까지 접하지만 문과 학생들은 과학 지식을 많이 잊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교수법은 전통적으로 주입식에 가까웠
습니다. 대형 학급에서 교사가 강의식으로 이론을 설명하면 학생들은 필기하고, 후반에는 교사가 실험을 시범해 보이거나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실험 기구를 학생이 직접 만질 기회는 제한적이었지만, 요즘은 개선되어 조
별 실험실습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사교육이나 방과후 보충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다량 연습하는 문화가 있어, 이과 학생들은 복잡한 계산과 까다로운 문제를 잘 풀어냅니다. 다만 이런 훈련식 교육 때문에 창의성 함양이 부족하다는 비판
도 있어, 최근 STEM 교육 도입, 창의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높은 기대수준을 세워두고 학생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모델이며, 우수 학생들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큼 세
계 정상급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 한국의 과학교육은 경험보다 이론 위주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학교까지는 통합과학 형태로 기본 개념과 간단한 실험을 하지만, 고교에서는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물Ⅰ・Ⅱ, 지구과학Ⅰ・Ⅱ로 과목이 세분됩니다. 이과 학생들
은 그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심화 이수하고, 문과 학생들은 과학Ⅰ 과목들을 한 번씩 얕게 배우는 정도입니다. 수업에서는 개념설명 후 문제풀이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탐구 실험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실험을 하더라
도 교사가 실험 방법과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따라하게 하는 “요식적 실험”이 많아,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거나 발견하는 요소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에서 탐구능력을 강조하면서 과학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려
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로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도입하거나 창의적 탐구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도 결국 수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학생들이 소홀히 하기 쉽고, 교사들도 입시 대비
진도를 나가느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암기한 지식과 공식 적용 능력은 뛰어나지만, 새로운 상황에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탐구력은 상대적으로 길러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 등을 강조하며 과학을 다른 기술·공학·예술과 접목해 창의력을 키우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Bac S(과학 바칼로레아)를 선택한 학생들은 물리-화학과 생물-지구과학 시험을 치르며, 각각 서술형 필기시험과 실험실 수행시험으로 평가받습니다​en.wikipedia.org. 필기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뿐 아니라 개념 설명 에세이가
출제되어, 예를 들어 “전기회로에서 옴의 법칙을 실험 결과와 연계해 논하라”와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실험시험에서는 주어진 실험을 직접 수행하고 측정값을 기록한 뒤, 그 결과를 해석하여 결론을 서술합니다. 문과나 사회경제 트랙 학
생들은 과학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통과학 과목을 1과목 이수하고 기본적인 필기시험(약 90분)을 봅니다​en.wikipedia.org. 전반적으로 프랑스 입시에서 과학 과목은 이과 학생들에게 결정적 과목으로, 이과 진학생의 약 50%는 물리·화
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명문 공대로 진학합니다. Bac 시험 점수만으로 대학 입학자격이 주어지지만, 유명 그랑제콜 준비반(Class Prépa)에서는 Bac 이상의 심화과학을 다시 훈련시키는 등 입시 그 이후까지 과학 역량을 평가·
계발합니다.
미국: SAT나 ACT에는 과학 영역이 별도로 없지만, 과학적 사고를 측정하는 형태로 ACT의 경우 과학 지문 해석 섹션이 있습니다. 이는 그래프, 표, 실험설계 요약 등을 제시하고 추론하게 하는 문제로, 분석력과 데이터 해석력을 평가합
니다. 그러나 심화된 과학지식 자체를 묻지는 않으므로, 과학은 미국 입시의 필수 평가과목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SAT Subject Test(현재는 폐지)나 AP 과목 시험으로 물리, 화학, 생물을 응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학생
들이 있는데, 이는 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 지원자를 선발할 때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MIT 등 일부 공과대학은 지원 시 고교에서 물리·화학·수학 등을 수강했는지 커리큘럼을 확인하지만, 별도 시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종합하면,
미국은 대학입시에서 수학과 읽기 능력은 공통 평가하되, 과학은 학생 선택에 따라 추가로 보여주는 플러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독일: Abitur에서는 적어도 한 과학 과목(혹은 수학)을 필수 응시하도록 요구하는 연방주가 많습니다​studying-in-germany.org. 예를 들어 NRW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는 5과목 시험 중 최소 하나는 과학 또는 수학이어야 합니
다. 이공계 희망자는 물리나 화학을 심화과목(Leistungskurs)으로 택해 필기 및 구술시험을 치르고, 인문계 학생은 기본 수준으로 한 과목(예: 생물) 필기시험만 보는 식입니다. 시험에서는 계산형 문제도 나오지만, 서술형으로 개념 설
명 및 실생활 적용 문제가 주어져, 예컨대 “온실 효과의 물리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기후변화와 연관지어 논하시오”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채점은 주관식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사가 서술 내용을 꼼꼼히 판단하며, 정답의 다
양성이 일부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Abitur 과학 성적은 대학 관련 학과 지원 시 중요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의학 같은 인기 전공은 Abitur 총점 자체로 줄 세우기하기 때문에, 과학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정도입니다.
일본: 일본 공통테스트(구 센터시험)에서 이과계 수험생은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화학 또는 화학+생물을 많이 선택하며, 각 과목당 30분 내외의 객관식 시험을 봅니다. 여기서는 정의나 공식 암기 문제도
있지만, 실험 결과를 해석하거나 여러 개념을 종합해야 하는 통합형 문항이 많이 나옵니다. 문과계 수험생은 과학을 응시하지 않는 대신 사회 두 과목을 봅니다. 대학별 고사 단계에서, 이공계 상위대학은 수학과 함께 과학 서술형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대 이과시험에서는 물리와 화학에 각각 2~3문제의 서술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이 계산과 더불어 원리 설명과 논술식 답안 작성을 요구받습니다. 이러한 대학별 고사까지 합치면, 일본에서는
이과 학생들의 과학 지식과 사고력을 입시에서 다각도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문과 학생들은 입시에서 과학을 전혀 안 보다 보니 고교 때 배운 과학을 쉽게 잊게 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2025학년도부터 일부 과학을 공통
테스트에 포함하는 개편도 논의 중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Baccalaur%C3%A9at#:~:text=History%20%26%20Geography%20%203,Written%20%202%20hours
https://en.wikipedia.org/wiki/Baccalaur%C3%A9at#:~:text=Subjects%20%20Weight%20%20Format,of%20preparation%20plus%2020%20minutes
https://www.studying-in-germany.org/german-abitur/#:~:text=in,German%2C%20mathematics%2C%20a%20foreign%20language


국어/문학 (National Language & Literature)

역사적 · 철학적 배경

서양의 전통: 오늘날 각 나라의 모국어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문학 교육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확립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고등교육은 라틴어로 이루어졌고, 모국어는 낮은 지위였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Humanism)
영향으로 고전 라틴/그리스 문학을 모방한 자국 문학작품이 나오면서 문학 교육의 싹이 텄습니다. 18~19세기에 이르러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국민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자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이 교육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
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19세기 후반 리세(Lycée) 과정에 프랑스 문학 교육이 제도화되었고, 독일도 괴테, 실러 등의 문학작품을 교육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근대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학교에서 모국어와 문학을 가르침으로써 국
민 정체성과 공통 문화를 함양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국어 과목은 읽기·쓰기의 언어 기능 습득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과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동양의 전통: 전통 사회에서 한문 교육이 곧 국어 교육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문(漢文)은 중국 고전 언어이지만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식인 사회의 공통 교양 언어였고, 유교 경전을 통해 도덕과 역사를 가르치는 수단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교육은 《소학》, 《논어》 같은 한문 텍스트의 암송과 해석이 중심이었고, 이때 배운 내용이 바로 윤리와 문학 교육의 결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각국이 자국어를 공식 언어로 삼으면서, 한국은 한글, 중국은 백화
문(현대 중국어), 일본은 국어(일본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예컨대 한국은 한글 창제(1443)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문 위주 교육을 하다가, 갑오개혁(1894) 이후 국문(國文) 과목을 신설하여 한글로 된 현대 문학작품과 산문을 가르치기 시작했
습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 국어 과목을 정비하여 《겐지 모노가타리》 등의 고전을 비롯한 일본어 작품을 다루었고, 중국은 1910년대 신문화운동을 거치며 고문(古文) 대신 현대백화문 문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처럼 동양에
서도 모국어와 문학 교육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핵심 교과로 부상했습니다.

주요 사상 조류

모국어·문학 교육에는 인문주의, 민족주의, 실용주의 등의 사조가 두루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문주의 전통은 문학작품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 명작 읽기와 고전 공부를 장려합니다. 르네상스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이 경향은 학생들이 시, 소설, 희곡 등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도덕적 교훈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19~20세기 민족주의 흐름은 각국에서 자국 문학을 국민 정체성 형성의 도구로 활용하게 했습니
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대 한국에서는 한글과 한국 문학 교육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광복 후 국어 교육은 곧 민족 문화 복원 사업과 직결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자국 역사를 다룬 소설이나 전통 시가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문화적 일체
감을 키우려 했습니다.

20세기에는 형식주의 비평과 언어학의 발전으로 문학 교육에서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나 미국의 신비평(New Criticism) 이론 영향으로, 작품의 줄거리나 교훈보다 언어와 구조를 분석하고 감상하
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운율, 소설의 구성, 수사학적 장치 등을 면밀히 읽어내는 close reading 기법이 학교에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후기 20세기에는 독자반응 이론 등 새로운 문학이론이 나오면서, 학생 각자의
반응과 해석을 존중하는 교육도 시도되었습니다.

한편 언어 교육학 측면에서는 문법 교육과 독서 교육 간의 균형을 둘러싼 사상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어 과목은 문법, 어휘, 작문 같은 형식 훈련과 문학 작품 감상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어느 쪽을 더 중시할지에 대한 견해 차이
가 존재했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말하고 쓰는 기능을 익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아, 한때 국어 수업시간에 문법과 작문 위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전인 교육 관점에서는 문학을 통한 정서 함양이 중요하
다고 강조하여, 토론과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국어/문학 교과서는 비문학 지문 독해(논설문, 설명문 등)와 문학작품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언어 기능과 문학적 소양을 균형
있게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교육철학과 교수법 특징

중국: 앞서 언급했듯, 중국 가오카오에서는 이과 트랙 학생들이 물리, 화학, 생물 3과목 모두 시험칩니다​quora.com. (최근 일부 성에서는 선택제로 바꾸는 시도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3과목 세트가 일반적입니다.) 각 과목 시험은 대략
90~120분 정도로, 서술형과 선택형 혼합입니다. 계산 문제, 개념 설명, 자료 해석 등이 다양하게 나오며, 난이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 시험에서는 전자기학이나 현대물리(상대성이론 기초 등)까지 다루고, 화학은 유기화학
까지 일부 포함됩니다. 한편 문과 트랙 학생들은 과학을 일절 시험보지 않지만, 대신 종합과학 과목을 학교 수업에서는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 소양은 배웁니다. 가오카오의 특성상 한 번의 시험으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과 학생
들은 시험 당시 컨디션 관리도 중요합니다. 최근 영어 과목은 연 2회 응시 기회 부여 등 개편이 있었지만, 수학과 과학은 여전히 매년 한 번의 기회이며 이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인구가 많아 상위권 인재 풀도 넓기
때문에, 가오카오 과학 만점자나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배출되고, 이들이 최상위 대학 (칭화대, 베이징대 등)에 진학합니다.

한국: 한국 수능에서 자연계열 수험생은 과학탐구 영역으로 2과목을 선택 응시합니다. 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중에서 보통 Ⅰ과목 위주로 선택하며, 최근에는 Ⅱ과목을 폐지하고 통합과학+과학심화 선택
으로 개편 논의도 있습니다. 과학탐구 각 과목은 20문항에 30분 동안 5지선다 문제를 풀어야 해서 시간 압박이 심합니다. 문제 유형은 대부분 개념 적용 계산이지만, 자료 해석형 문항도 일부 포함됩니다. 수험생들은 과목당 30분에 20
문항을 풀기 위해 평균 90초 내외로 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빠른 판단과 암기한 공식의 즉각 적용이 관건입니다. 수능에서는 과학 과목별로 표준점수가 매겨진 뒤 상위 2과목 점수를 합산하는데, 일부 인기 이공계 학과에서는 수학
못지않게 과탐 점수가 당락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문과 수험생들은 2022학년도부터 한국사 외에 과학을 아예 응시하지 않게 되어, 문과-이과 간 교양 격차가 심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의대 등의 특별전형으로 과학 논술시험
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었으나 지금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 프랑스의 국어 과목은 프랑스어(Language Française)와 문학(Littérature) 교육이 밀접히 결합된 형태입니다. “프랑스어를 잘 구사하는 것은 곧 좋은 시민의 소양”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작문 능력과 논리적 표현을 특히 중
시합니다. 수업에서는 몰리에르, 위고, 보들레르 등 걸작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문이나 논술문을 쓰게 하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평적 시각을 가르칩니다. 프랑스의 독특한 교육문화로 디sertation(디서르타시옹)와 Commentaire

https://www.quora.com/How-is-history-taught-in-China-what-are-the-key-topics-covered#:~:text=covered%3F%20www,from


대학입시에서의 위치와 평가 방식

composé(작품 해설)라는 글쓰기 훈련이 있는데, 이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서론-본론-결론 구조의 논증을 전개하거나 문학 텍스트의 의미와 기법을 분석하는 식으로 글을 쓰는 연습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와
세련된 문장력을 키웁니다. 교사는 엄격하게 글을 첨삭하여 어법 오류, 논지의 일관성 등을 지적하며, 평가도 상당히 깐깐한 편입니다​wise.com. 또 하나 특징은 구술 수업인데,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거나, 암기한 시나 연설
문을 교사 앞에서 낭독·발표하는 활동이 잦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웅변과 토론을 중시한 전통에 따른 것으로, 말하기 교육 역시 글쓰기만큼이나 중요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미국의 모국어 과목은 일반적으로 English (Language Arts)라고 불리며, 문학, 작문, 읽기, 어휘, 문법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교육철학은 비교적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학 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장려합
니다. 커리큘럼은 학교나 학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미국 문학 고전(예: The Great Gatsby)에서 현대의 청소년 소설까지 폭넓은 작품을 읽힙니다. 수업에서는 소크라테스식 토론(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학생
들이 토론)을 통해 작품의 테마나 인물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우려 합니다. 문법 교육은 과거처럼 독립된 교과보다는 이런 읽기와 쓰기 활동 속에서 필요할 때 피드백하는 식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형 학습으로 학생들이 연극으로 문학작품을 재구성해보거나 영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상 문학 선정에서도 다문화적 작품을 포함하려 노력하며, 흑인
문학, 여성작가 작품 등을 교과에 넣어 포용적 가치를 가르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English 수업은 엄격한 암기보다 개방적 토론과 창작을 중시하고, 교사도 권위적인 지시보다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일: 독일의 Deutsch(도이치) 과목은 언어 기술 훈련과 문학적 교양 함양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추구합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어 문법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확한 철자법, 문장구조를 가르치고, 고전 작가들의 문장을 통해 어법
을 배우게 했습니다. 동시에 독일 문학사에 빛나는 작품들 – 괴테의 파우스트, 실러의 윌리엄 텔, 토마스 만의 마의 산 등 – 을 학생들이 접하도록 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게 합니다. 수업에서는 작품 읽기 후 독후감이나
해석 에세이를 쓰게 하며, 토론을 통해 작품의 시대적 맥락과 주제를 토의합니다. 예를 들어 낭만주의 시를 배울 때 당시 역사상황(예: 나폴레옹 전쟁 후 민족주의 고취)을 함께 배우며 작품을 해석합니다. 시 낭송과 연극 공연도 흔한 활동
으로, 학생들은 시를 암기해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을 줍니다. 이는 언어의 음율과 표현력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독일은 주별 교육과정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연대기 순 문학사 학습을 선호하여, 중
세 서사시에서 현대 단편소설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배우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학의 역사적 발전을 큰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한 글쓰기 교육에서는 Erörterung(에얼토이룽)이라 불리는 논술문 쓰기
양식을 가르치는데, 이는 찬반 논거를 균형 있게 쓰는 독일식 논술로,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고를 훈련시킵니다.
일본: 일본의 국어 과목(國語)은 현대 일본어 능력과 문학적 전통 이해 두 측면을 모두 커버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고전 일본어(古文)와 한문(漢文)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는 점인데, 이는 일본의 언어유산을 계승하려는 목적입니다. 고등
학교 국어에서는 현대문 뿐 아니라 겐지 이야기, 마쿠라노소시 같은 헤이안 시대 문학이나 막부시대 한문투 문장 등을 배우며, 이를 현대어로 해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옛 문체와 고어를 외우느라 힘들어하지만, 이를 통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언어 분석력을 기릅니다. 현대 문학 부분에서는 나쓰메 소세키, 다자이 오사무 등의 소설이나 미시마 유키오 등의 수필을 다루고, 하이쿠(俳句)와 와카(和歌) 같은 전통 시가도 배웁니다. 또한 실용 국어 교육으
로서 비즈니스 문서 쓰기, 뉴스 기사 읽기 등도 가르쳐 학생들의 독해 실용능력을 높입니다. 일본어 교육은 비교적 암기량이 많고 문법 용어도 자세히 다루지만, 한편으로 감상문 쓰기나 감상 발표를 통해 정서 교육도 신경 씁니다. 예를 들
어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읽고 발표하게 하거나, 수업 중에 연극 부문을 맡아 소리 내어 읽는 낭독극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국어 수업은 엄격한 언어 규범(정확한 한자 쓰기, 경어 사용 등)을
가르치면서도, 감수성과 집단 토론을 통해 다같이 조화롭게 학습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교육철학의 핵심인 조화(和)와 규율(規律)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중국의 语文(위원) 과목은 한어 문자에 대한 높은 숙달과 문학 전통의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어 교육의 큰 축은 문맹률 제로 달성을 위한 읽기 쓰기 능력 함양인데, 현재 중국은 99% 이상의 높은识字率(식자율, 문해율)을 자랑
합니다​wise.com. 초등학교부터 한자를 반복 써가며 암기하고 병음(발음 표기)과 병행해 교육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방대한 글자를 익힙니다. 중고등 단계에서는 고전시문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논어》, 《맹자》 같은 유가
경전의 일부나 이백, 두보 등의 한시(漢詩), 그리고 《홍루몽》 등의 고전소설을 현대 중국어로 해석하고 감상하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루쉰, 바진 같은 근현대 문학과 모옌 등 현대 작가의 글도 배웁니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작
품의 내용 이해 질문에 답하거나 문장 구조 분석을 연습하고, 교사는 올바른 성조 발음과 어휘 사용을 교정해줍니다. 작문 훈련도 아주 중요한데, 중국 고교생들은 가오카오를 대비하여 의견 논술형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교사는 예
를 들어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가?” 같은 철학적 주제를 주고 학생들에게 800자 내외의 논설문을 쓰게 하며, 이를 첨삭하여 논리 구성과 문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렇듯 중국의 국어교육은 전통과 현대, 읽기와 쓰기를 폭넓게 아우르며,
특히 사고력과 표현력을 국가적 수준에서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표현은 제약이 있어, 교과서 작품 선정에 검열이 존재하고 현대사 관련 내용은 정부 입장에 부합하게 서술되는 특징
도 있습니다​factsanddetails.com.
한국: 한국의 국어 과목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 여섯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입니다. 오랜 한문 교육 전통과 한글 고유의 문자 체계로 인해, 현대 국어 교육은 한자어와 순우리말을 함께 가르치고, 표음문자인 한
글의 특성과 표의문자인 한자의 이해를 모두 요구합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한글 해득과 기본 읽기·쓰기 능력을 갖춘 후, 중고교에서 문학 감상과 비문학 독해, 작문 등을 배웁니다. 문학 작품 교육에서는 고전 문학(예: 홍길동전, 판
소리계 소설, 한시조)을 현대어 풀이와 함께 배우고, 근현대 문학으로 김소월, 이상, 한강 등의 작품을 감상합니다. 작품 감상 후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작품의 주제와 인물 심리를 분석하거나, 극으로 표현(연기해 보기)하면서 몰입 이해
를 돕습니다. 비문학 영역에서는 시사 칼럼, 과학 글, 사용설명서 같은 다양한 제재를 읽고 요지 파악과 추론 연습을 합니다. 국어 문법 부분에서는 음운, 형태, 통사 구조를 배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규정을 익혀 정확한 문어 능력을 기르
도록 합니다. 발표와 토론 능력 신장을 위해 학급별 말하기 대회나 토론 수업도 실시되며, 일기나 논설문 쓰기 과제가 자주 부여되어 학생들이 글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한국 국어과 교육의 장점은 다양한 매체 활용인데, 드라마 대
본이나 영화 시나리오, 인터넷 기사 등도 교재로 활용하여 현실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 흥미를 끕니다. 다만 학습 분량이 많고 언어 규칙 예외가 복잡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며, 상당수가 국어를 암기과목처럼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
니다.

프랑스: 프랑스 입시에서 프랑스어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프리미에르) 말에 치르는 조기바칼로레아(EAF)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프랑스어 및 문학에 대한 필기시험(4시간)과 구술시험(20분)을 보게 됩니다​en.wikipedia.org.
필기시험 형식으로 독해 해설(Commentaire), 논제 논술(Dissertation), 창작 écriture d'invention 중 하나를 치르는데, 예를 들어 시 몇 편이 주어지면 그들 간의 공통 주제를 해설하거나, 제시된 주제에 대해 문학적 지식을 동원
해 논증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구술시험에서는 학기 중 공부한 문학 작품 리스트에서 임의로 발췌된 부분을 30분 준비 후 시험관 앞에서 해석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습니다​en.wikipedia.org. 이러한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텍스트 분석
능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Terminale(고3)에서는 인문계열(L 섹션)의 경우 문학이 주요과목으로 남아 별도 시험을 보지만, 이과·사회과 섹션 학생들은 프랑스어 과목이 1학년 때로 종료됩니다. 대신 철학이 마지막
학년 필수로 편성되므로, 일종의 교양 완성 과목으로 철학을 치르고 국어는 일찍 끝내는 구조입니다.

https://wise.com/us/blog/french-education-overview#:~:text=The%20overall%20philosophy%20of%20the,rate%20in%20France%20is%2099
https://wise.com/us/blog/french-education-overview#:~:text=The%20overall%20philosophy%20of%20the,rate%20in%20France%20is%2099
https://factsanddetails.com/china/cat13/sub82/entry-8382.html#:~:text=Turn,Cultural%20Revolution%20or%20Tiananmen%20Square
https://en.wikipedia.org/wiki/Baccalaur%C3%A9at#:~:text=Subjects%20%20Weight%20%20Format,of%20preparation%20plus%2020%20minutes
https://en.wikipedia.org/wiki/Baccalaur%C3%A9at#:~:text=French%20Language%20%26%20Literature%20,of%20preparation%20plus%2020%20minutes


윤리/철학 (Ethics & Philosophy)

역사적 · 철학적 배경

서양의 전통: 학교에서 철학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전통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식 문답이나 중세 기독교의 신학 교육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별도의 교과로서 철학이 있기보다는, 문법·논리·수사학을 익히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논리학과 윤리학의 기초를 배우는 식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몇몇 국가에서 고등교육 단계에 철학 과목을 도입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1809년 나폴레옹이 고등학교 최종학년에 철학을 필수로 두었습니다. 이는 시민
들에게 비판적 이성과 도덕적 성찰을 길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독일도 19세기 김나지움에 철학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영국은 도덕과목을 종교교육과 연계해 가르쳤습니다. 윤리 교육은 주로 종교 교육의 형태로 오랜 기간 실
시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가톨릭이나 개신교 교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도덕 교육을 담당했고, 20세기 들어 세속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종교 대신 세속 윤리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독일은 1970년대부터 점차 Ethik(윤리)
과목을 도입하여, 종교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보편 윤리와 철학적 사고를 가르쳤습니다​en.wikipedia.org. 미국에서는 별도의 철학 수업은 드물고, 역사나 문학 수업에서 철학 내용을 간접적으로 다루거나, 생활지도로서 시민윤리를 교
육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동양의 전통: 동아시아에서는 유교 윤리가 오랜 세월 공식 이데올로기로 기능했습니다. 중국 한나라 이래로 과거 시험에 《논어》 등의 유교 경전이 필수였고, 조선 역시 성리학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삼아 삼강오륜 등 윤리 덕목을 중시했습니
다. 따라서 옛 학교(서당, 서원 등)에서는 유교 경전을 외우고 뜻을 새기는 것이 곧 윤리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근대철학이나 종교개혁 등의 맥락이 동아시아에는 없었으므로, 형이상학적 철학을 별도로 가르치는 전통은 약했습니다. 근

미국: 미국에는 SAT나 ACT에 국어 과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Reading and Writing 영역이 사실상 국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SAT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은 지문 독해와 문법 문제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독해
력, 어휘력, 문장교정 능력을 측정합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입학 에세이를 요구하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나 주어진 주제에 관한 글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 시험은 아니지만, 대학이 지원자의 영어 작문 능력과 논리적 사고
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편 AP English Literature 또는 AP English Language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는 대학 수준의 심화 문학/작문 과목으로 길고 어려운 지문 분석과 시간 제한 에세이 쓰기를 요구합니
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AP English 성적을 학점 인정하거나 참고 자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국 입시에서 국어(English) 실력은 SAT/ACT 점수나 에세이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될 뿐, 한국처럼 한 과목 점수로 환산되
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 학생들은 자기 모국어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별도 과목으로 의식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대신 외국 출신 학생들은 TOEFL 등의 영어능력시험을 치러 영어 독해·작문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 독일 아비투어에서는 독일어 과목이 거의 모든 학생에게 필수 시험과목입니다​en.wikipedia.org. Abitur의 독일어 시험은 보통 5시간 내외의 필기시험으로,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장문의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
의 문제가 제공되는데, 텍스트 분석(분석할 문학 텍스트나 언론기사 제시), 자유 논술(Essay), 창작/각색 등입니다. 예를 들어 괴테의 시 한 편이 주어지면 그 운율과 상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제, 혹은 현대 사회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문제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문학작품이나 철학적 개념을 인용해가며 조리 있게 글을 전개해야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또한 일부 연방주에서는 구술 Abitur로 독일어 발표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준비해간 주제(예: 특정 작가나 문예사조)에 대해 10분 정도 발표하고 시험관과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독일은 Abitur 성적이 대학 입학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법학이나 의학 등 인기 전공은 Numerus Clausus로 아비투어 종
합평점 상위자를 뽑습니다. 이때 독일어 시험 점수는 필수과목인 만큼 총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은 이를 잘 받기 위해 학교 내신 때부터 독일어 에세이 쓰기 연습에 공을 들입니다.
일본: 일본 공통테스트(공통일본대학입학시험, 구 센터시험)에서 국어는 필수 응시과목입니다. 국어 시험은 현대문, 고전(고문+한문) 두 파트로 나뉘며 총 200점 만점입니다. 현대문 파트에서는 현대 소설 및 논설문 지문이 제시되고 내
용 이해, 어휘, 비판적 사고를 묻는 객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고전 파트에서는 고어로 된 문학작품(흔히 마쿠라노소시 등) 발췌문과 한문(예: 논어 일부)이 주어지고 이를 현대어 해석하는 문제, 문법적 용법을 묻는 문제 등이 나옵니다.
수험생들은 고어 해석과 한자 독해에 애를 먹는데, 이것이 일본 국어 시험의 난이도 포인트입니다. 대학별 2차 시험에서는 상위권 대학(특히 문과계열)의 경우 국어 논술이나 한자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대 문
과시험에서는 120분 동안 주어진 현대문학 또는 사설 지문을 읽고 800자 내외의 논술을 쓰게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비판적 독해력과 논술력을 직접 평가하려는 것으로, 단순 선택형으로는 변별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
대학들은 국어 성적을 학과에 따라 다르게 반영하는데, 문학부나 법학부는 국어 비중이 높고, 이공계 학부는 국어보다 영어, 수학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기본적으로 국어는 일본 수험생들에게 공통의 관문이며, 국어 능력이
약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려울 만큼 입시에서 중요시됩니다.
중국: 중국 가오카오에서 중국어(语文)는 모든 수험생이 보는 3대 필수 과목 중 하나입니다​wukongsch.com. 위원 시험은 150분 동안 진행되며, 크게 독해 파트와 작문 파트로 구성됩니다. 독해 파트에서는 현대문, 고전문 두 분야의 지
문이 나오는데, 현대문 지문은 문학적 산문이나 시사적인 논설문일 수 있고, 고전문 지문은 주로 문언문(고전 한문)으로 된 역사서나 산문에서 발췌됩니다​factsanddetails.com. 학생들은 이를 읽고 내용 파악 문제, 낱말 뜻 풀이, 구절 해
석 등을 객관식으로 풀거나 단답형으로 쓰게 됩니다. 중국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많이 배워 어휘력이 좋아도, 가오카오 고전 지문은 난도가 높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작문 파트는 800자 내외의 에세이 쓰기 문제
로, 중국 입시의 백미라 불립니다. 주제가 비교적 추상적인 명제나 시사 문제로 주어지면, 수험생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 있게 전개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정과 인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는 주어진 만화 상황에
대해 의견 쓰기 등이 출제됩니다. 채점자는 논점의 명확성, 논리 전개의 탄탄함, 언어의 풍부함, 문법 정확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작문 문제는 채점자의 주관이 일부 개입될 수 있어 공정성 논란도 있지만, 매우 오랜 기간 중국 입시
의 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합하면, 중국 가오카오의 국어 과목은 한자 활용 능력, 독해력, 논술력을 모두 시험하여, 학생들의 종합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장치입니다. 그 중요성은 지대해서, 국어 점수가 낮으면 다른 과목이 좋아도 명문
대 합격이 힘들 정도이며, 학생과 교사 모두 국어 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한국: 한국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독서(비문학)와 문학 두 영역의 공통문항을 풀고, 이와 별도로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영역 문항을 풉니다.
문제는 모두 5지선다형 객관식이며, 총 45문항을 80분에 풀어야 합니다. 수능 국어는 최근 난도가 크게 상승하여, 지문 길이가 매우 길고 내용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나오
는데, 한 지문이 A4용지 2장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속독 능력이 필수입니다. 질문도 단순 내용 파악이 아닌 추론이나 비판적 평가를 요구하며, 선지들도 논리적으로 헷갈리게 구성되어 있어 응시자들 사이에선 “국어가 너무 어렵다”는 불
만이 많습니다​nationthailand.com. 실제로 수능 국어는 종종 변별력 확보를 위해 어렵게 출제되는데, 어떤 해에는 만점자 비율이 0.03%에 불과했을 정도입니다. 평가 요소로는 문학 작품 해석력, 정보량 많은 비문학 지문 이해력, 어법
지식 등이 고루 들어갑니다. 국어 영역 점수는 다른 영역과 합쳐져 대학 지원에 반영되며, 서울대 등 최상위권 학과는 국어 1등급(상위 4%)을 사실상 필수로 요구합니다. 이처럼 입시에서 국어의 비중이 매우 크기에, 학생들은 수능 준비
시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수십 회분 풀면서 유형에 익숙해지고 약점을 보완합니다. 수능 외에 주요 대학들은 별도의 국어시험을 보지 않으나, 인문계열의 경우 논술 전형에서 국어 지문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논술전형에서는 제시문으로
철학 에세이나 문학 작품 발췌문 등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논술을 쓰게 하므로, 평소 국어 실력이 탄탄한 학생이 유리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Philosophy_education#:~:text=In%20many%20other%20European%20countries,of%20philosophy%20in%20the%20second
https://en.wikipedia.org/wiki/Abitur#:~:text=The%20International%20Abitur%20is%20offered,The%20final
https://www.wukongsch.com/blog/national-college-entrance-examination-post-32118/#:~:text=What%20is%20Gaokao%20,be%20substituted%20for%20Russian%2C
https://factsanddetails.com/china/cat13/sub82/entry-8382.html#:~:text=another%20since%20the%20Communist%20take,Cultural%20Revolution%20or%20Tiananmen%20Square
https://www.nationthailand.com/world/asia-pacific/40028858#:~:text=Is%20Korea%27s%20college%20entrance%20exam,appear%20in%20the%20Korean


대 이후 일본이 서구 철학을 수용하면서 동양에도 본격적인 철학 교육이 도입됩니다. 일본은 19세기 말 철학(哲学)이라는 번역어를 만들고 대학에 철학과를 세웠으며, 20세기 초부터 중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중국도 신문화
운동 이후 양명학 등의 전통철학을 재평가하고,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받아들여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를 거치며 도덕과 교육이 학교에 도입되었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윤리
및 사상(세계/한국의 주요 사상가 가르침)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주요 사상 조류

윤리/철학 교과는 그 자체로 여러 철학 사조를 교육내용으로 삼습니다. 서양철학사적으로는 이데아론(플라톤)부터 스토아학파의 윤리, 경험론과 합리론, 칸트의 의무론, 밀의 공리주의, 실존주의,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등 방대한 사상 조류가
존재하며, 학교교육에서는 이 중 핵심을 뽑아 가르칩니다. 동양사상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 사상과, 현대에 영향을 준 마르크스주의나 근대 계몽사상 등이 다루어집니다. 이를 가르칠 때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접근으로 고대부
터 현대까지 사상사를 따라가며 철학자의 견해를 학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 중심 접근으로 윤리, 인식, 예술, 종교 등 주제별로 여러 사상가의 견해를 비교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국가에 따라 어느 접근을 택할지 달라지는데, 예컨대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철학사를 중심으로 가르쳤고​en.wikipedia.org, 프랑스는 “문제별 토론”형 수업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en.wikipedia.org.

윤리 교육에서는 규범윤리학의 다양한 입장 – 덕 윤리(아리스토텔레스 등), 의무론(칸트), 공리주의(벤담, 밀) – 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현실 문제에 적용해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낙태나 환경 문제 같은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윤리 이론에 기
반한 주장을 토론하게 하는 식입니다. 또한 시민교육 차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자유, 평등, 인권)를 가르치고 헌법과 법치의 중요성을 다루는 내용도 윤리/철학 교과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철학 (루소, 롤스 등)과 연
결됩니다. 한편, 현대 교육철학에는 가치명료화나 도덕적 판단력 발달론(콜버그) 같은 이론들이 있어, 교사가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실제 수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문화권에 따라 아
직도 덕목 주입식 교육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애국, 경법 등)을 암기시키는 방식이 혼재합니다​factsanddetails.com.

국가별 교육철학과 교수법 특징

프랑스: 프랑스는 철학 교육의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로 꼽힙니다. 모든 리세(Lycée) 학생들이 마지막 학년에 철학 과목(Philosophie)을 필수로 이수하며, 주당 8시간 내외를 할애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en.wikipedia.org​
en.wikipedia.org. 교육 내용은 별도의 교과서 없이 주제별 토론 위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자유, 진리, 예술, 국가 등의 큰 주제를 다루면서, 플라톤, 데카르트, 니체, 사르트르 등의 사상을 참고해 논쟁적인 질문을 토론합니다. 교사
는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강의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전개하도록 문답법을 씁니다. 물론 프랑스 주요 철학자들의 개념 (예: 데카르트의 코기토, 루소의 일반의지)은 수업 중 소개되고, 학생들은 필기 노트를 만들어 익힙니다.
그러나 평가의 핵심은 학생들이 철학적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입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은 4시간 동안 치러지며, “우리는 타인의 행복에 대해 의무가 있는가?” 같은 추상적 물음이나 짧은 철학 텍스트의 의미
를 해설하는 문제가 나옵니다​atlanticcouncil.org.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연습한 대로 서론-본론-결론의 논술형 답안을 완성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철학을 “바칼로레아의 여왕”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atlanticcouncil.org, 이는 비판적 사고와 표현력 함양을 교육의 정점으로 삼는 교육철학을 보여줍니다.

미국: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독립된 철학 과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나 진보적인 공립학교에서 철학 개론이나 논리학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국적 표준은 아닙니다. 대신 역사나 영어 수업에서 철학 개념을 부분적으
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미국사 수업에서 로크나 제퍼슨의 사회계약론을 소개하거나, 문학 수업에서 소설 속 인물의 도덕 딜레마를 토론하는 식입니다​quora.com. 윤리 교육은 Character Education(인성교육) 형태로 진행되어, 학교
규칙 준수, 청렴, 책임 등의 덕목을 생활지도를 통해 가르칩니다. 또한 시민교육(Civics) 수업에서 헌법 가치와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이것이 윤리 교육의 일부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POE(Principles of Ethics)
같은 선택과목을 제공하는 주도 있으나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육철학이 실용적이고 학문 간 융합을 중시하다 보니, 철학이란 분야를 별도로 가르치기보다는 토론식 수업 전반에 윤리적·철학적 요소를 녹여내는 편입니다. 그럼에
도 일부 학교에서는 철학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윤리토론 대회를 열어 학생들이 철학적 사고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령 Harvard-Westlake 같은 명문 사립고교에서는 정규 철학과목뿐 아니라 매년 윤리적 문제 토론대회
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현실적인 사례(의료 윤리, AI 윤리 등)에 대해 토론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 사례이고, 평균적인 미국 학생들은 고교 단계에서 전문적인 철학 수업을 받지 않습니다.
독일: 독일의 학교에서는 주로 Ethik(윤리) 과목으로 도덕 및 철학 교육을 실시합니다​en.wikipedia.org. 전통적으로 공립학교는 종교 수업(가톨릭 또는 개신교)을 통해 도덕 교육을 담당했는데, 세속화 흐름에 따라 종교대신 선택 가능
한 윤리 과목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등의 주에서는 윤리가 필수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듣고, 바이에른 등 다른 주에서는 종교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만 윤리를 듣는 혼합 형태입니다. 윤리 수업 내용은 종교적 중립
을 지키면서 보편 윤리와 철학 기초를 다룹니다. 예컨대 우정, 정의, 생명 공학의 윤리 같은 주제를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롤스 등의 사상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별도로 Philosophie라는 철학 과목을 개설한 주도
있는데, 이 경우 주로 고학년 선택과목으로 형이상학, 인식론, 철학사 등을 가르칩니다. 수업 방식은 교사 발제 후 학생 토론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찬반 의견을 발표하고 글로 정리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독일은 토론문화를 중요시해서,
윤리/철학 수업에서도 “Warum?”(왜?) 질문을 계속 던지며 논의하는 소크라테스식 방법을 활용합니다. 또한 시사 이슈 (난민 문제, 환경윤리 등)를 철학적 논제로 끌어와 현실과 연결짓습니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윤리/철학 교육은 관용
(tolerance)과 자율적 판단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고 자기 입장을 합리적으로 정립하도록 돕습니다.

일본: 일본 고등학교에서는 “윤리(倫理)” 과목이 있으며, 이는 주로 문과 학생들이 사회 과목 선택으로 이수합니다. 윤리 과목은 동서양의 주요 사상가와 사조를 폭넓게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칸트,
マルクス(마르크스) 등을 모두 배우고, 각각의 가르침과 시대적 배경을 익힙니다. 따라서 일본 윤리 수업은 상당히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져, 철학사 수업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대비로 유명 사상가와 그 사상의 키워드
를 암기하곤 합니다. 동시에 現代社会(현대사회) 또는 政治・経済(정치경제) 과목에서 별도로 시민 윤리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윤리 과목과 내용 일부 중복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과 교육은 지식 주입적이라 비판받아 2010년대 이
후 개편을 시도했으며, 2022년부터 “公共(공공)”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도입해 윤리·정치 내용을 통합하고 토론형 수업을 늘렸습니다​nippon.com​nippon.com. 이 “공공” 과목에서는 일본과 세계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근대 시민사회
의 성립, 헌법 가치, 글로벌 이슈 등을 토의하며, 덧붙여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다문화 존중”이라는 목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nippon.com. 이는 과거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진 국체관 교육의 현대판이라 볼 수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
치지 않도록 비판적 사고와 개방성도 함께 강조됩니다​nippon.com. 일본은 또한 중학교까지 道徳(도덕) 과목을 운영해오다 2018년부터 “특별의도덕”으로 재편해, 평가없는 학습으로 인성교육을 합니다. 고교 윤리에서는 이러한 도덕교
육의 연장선에서, 학생들이 성인으로서 고민할 삶의 의미, 사회적 책임 등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에세이 과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Philosophy_education#:~:text=the%20more%20modern%2C%20dialogue,in%20the%20journal%20%20104
https://en.wikipedia.org/wiki/Philosophy_education#:~:text=Theoretical%20questions%20concerning%20the%20teaching,is%20traditionally%20historically%20oriented%20in
https://factsanddetails.com/china/cat13/sub82/entry-8382.html#:~:text=Turn,Cultural%20Revolution%20or%20Tiananmen%20Square
https://en.wikipedia.org/wiki/Baccalaur%C3%A9at#:~:text=Terminale%20subjects%20Philosophy%20%207,2%20hours%20History%20%26%20Geography
https://en.wikipedia.org/wiki/Baccalaur%C3%A9at#:~:text=Philosophy%20%207%20%20Written,2%20hours%20History%20%26%20Geography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omparing-french-and-american-secondary-schools/#:~:text=,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omparing-french-and-american-secondary-schools/#:~:text=,
https://www.quora.com/How-is-philosophy-taught-in-high-schools-of-countries-other-than-China#:~:text=How%20is%20philosophy%20taught%20in,science%20and%20required%20history%20classes
https://en.wikipedia.org/wiki/Philosophy_education#:~:text=In%20many%20other%20European%20countries,of%20philosophy%20in%20the%20second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Japan%E2%80%99s%20high%20school%20history%20curriculum,way%20both%20subjects%20are%20taught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are%20replaced%20by%20three%20new,chronological%2C%20spatial%2C%20and%20social%20perspective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the%20ability%20to%20understand%20history%2C,other%20countries%20and%20their%20cultures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cultivation%20of%20skills%20and%20attributes


대학입시에서의 위치와 평가 방식

중국: 중국은 중등교육에서 사상·정치 과목(思想政治)을 통해 공산주의 이념과 도덕교육을 병행합니다. 흔히 “정치” 수업이라 불리지만 내용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개론, 중국 현대사와 사회주의 이념, 시사 정책 등이 망라되어 있
습니다. 학생들은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같은 철학 이론을 배우고, 이를 근거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도덕을 익히도록 합니다. 교과서에는 중국 공산당의 업적, 시진핑 신시대 사상이 강조되고,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계, 애국주의와 민족단결의 중요성이 서술됩니다​factsanddetails.com​factsanddetails.com. 이론 암기뿐 아니라 시사 토론도 장려되어, 교사는 학생들과 중국의 경제발전, 국제관계에 대해 토론하면서 당의 입장을 내면화시키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이념교육과 함께 도덕생활 지침도 가르치는데, 효도, 준법, 근면 같은 전통 윤리와 환경보호, 사회봉사 등의 현대 덕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청소년에게 애국심과 사회주의 가치관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학교에서의 사상정치 수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연설을 교재로 활용하거나, “애국 에세이”를 과제로 내곤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치과목으로 가오카오 문과에 필수 응시하게 하며, 주로 객관식이지만 일부 서
술형 의견 진술 문제도 있어 학생들이 정책 찬양이나 견해를 쓰게 합니다. 이런 평가 구조는 정치적 정통성 교육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 가끔 역지사지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언론
자유에 대해 찬반 토론을 시켜보지만, 결국 중국식 모델의 우수성으로 결론 맺게 하는 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윤리/철학 교육은 국가 이념 주입에 방점이 찍혀 서구의 자유토론식 철학수업과는 거리가 있으나, 도시 엘리트 학교일수
록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수업 내용을 의심해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국: 한국의 경우, 초중학교에서는 도덕 과목을 통해 기본 예절과 규범, 동서양 위인들의 일화 등을 배우며,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등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2학년 때 생활과 윤리(실생활의 윤리문제 탐구)와 윤리와 사상(주요 사상 소개)을 배우고, 3학년 때 정치와 법, 경제 등과 함께 수능 사회탐구 과목으로 선택합니다. 수업 내용은 모oral dilemma 토론과 사상가별 이
론 정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 수업에서는 낙태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같은 문제를 놓고 학생들이 토론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윤리설(덕윤리, 공리주의 등)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윤리와 사상 수업에서는 한
국, 중국, 인도, 서양의 대표 사상들을 폭넓게 다룹니다. 공자, 맹자, 불교, 이황·이이의 성리학, 다산 정약용, 김구의 도덕사상 같은 전통사상부터 소크라테스, 칸트, 마르크스, 키르케고르, 푸코 등 서양 근현대 철학까지 망라합니다. 범위
가 방대하다 보니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핵심 개념 암기와 비교 이해 위주로 진행됩니다. 이는 사실상 수능의 요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철학 과목은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 교양선택으로 운영하며, 보다 자유로운 토론과 에세
이 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입시 위주의 학교 분위기에서 철학 과목은 많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수능 윤리 과목 시험은 다른 사회탐구와 마찬가지로 모두 객관식이며, 사상가의 견해 맞추기나 사례에 적용하기 문제로 구성
됩니다. 예를 들어 “칸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사례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판단은?” 식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를 위해 각 철학자별로 주장 한 줄 요약을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철학 교육이
사고력 함양보다는 지식 암기 과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교육과정 개정마다 논술형 평가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 입시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부 상위권 대학의 면접이나 논술에서 윤리적 이
슈를 물어보기도 하므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관련 시사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써보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앞서 언급했듯,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은 전원 필수로 치릅니다​atlanticcouncil.org. 계열과 상관없이 문과 L, 이과 S, 사회과 ES 학생 모두 4시간 철학 논술시험을 보는데, 계열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문과 계
열은 범위가 넓고 더 추상적인 문제가 나와 평균 점수가 낮고(10점 만점에 전국 평균 56점대), 이과 계열은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출제되어 평균이 조금 높습니다(67점대). 철학 시험 성적은 대학입학 자격에 필수이므로 낙제(10점 만점
5점 미만)하지 않아야 하며, 우수한 성적은 학생에게 멘션(상)으로 기록되어 명예가 됩니다. 바칼로레아 철학 문제는 신문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중요시되며, 프랑스 사회는 이 점을 국가 지성의 상징으로 여깁니다​atlanticcouncil.org.
철학 외에도 L 계열 학생들은 전공 철학(심화 과정) 구술시험을 추가로 보기도 하고, 대학에서 철학 전공을 희망하면 바칼로레아 성적과 별개로 Classe Préparatoire를 통해 엄격한 논술시험을 다시 치릅니다.
미국: 미국 대학 입시에 철학/윤리 과목 점수가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학별 에세이 문항에 철학적 질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자기 철학을 써낼 기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 같은 곳은 “당신만의 윤
리적 규칙을 하나 정하고 설명하라”와 같은 독특한 에세이 주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지원자의 사고력을 보려는 것입니다. SAT에서는 윤리나 철학 개념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만, 가끔 읽기 지문으로 칸트나
토크빌 같은 철학/정치사상 글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독해력으로 그것을 풀 뿐, 철학 지식을 암기해서 쓸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철학/윤리 교과는 미국 입시에서 직접적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문 대학
들은 토론대회 입상이나 윤리올림피아드 참여 같은 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tional High School Ethics Bowl 같은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는 협업과 윤리적 사고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원서에 쓸 경우
가산점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인상은 줄 수 있습니다.
독일: 독일 Abitur에서 Ethik 또는 Philosophie는 선택과목으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인문계 학생들이 사회과목 대신 윤리/철학을 4번째나 5번째 과목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했다면, 필기+구술시험
을 치러야 하며,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룬 철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논술 또는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 전문지식 요구가 높지 않아, 논리적으로만 잘 쓰면 점수를 받는 편입니다. Abitur 총점에서 철학 과목의 비중은
본인이 몇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요과목(독일어, 외국어, 수학 등)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아주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은 철학을 택하기보다 수학이나 과학을 택해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하고, 철학은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교양으로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에도 철학 시험 점수가 특별히 고려되는 일은 없으나, 인문학 전공에 지원할 경우 자소서나 면접에서 고교 때 철학 수업을 듣고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 전공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
습니다. 반면 의대 등에서는 윤리과목을 Abitur로 택하면 학업 부하가 낮다고 보고 감점하는 소문도 있어, 일부 학생들은 입시 유불리를 따지기도 합니다.

일본: 일본 공통테스트에서는 “윤리, 정치・경제”라는 통합 사회 과목이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윤리와 정치경제 두 파트 합본으로, 100점 만점에 윤리 절반, 정치경제 절반으로 구성됩니다. 문항은 모두 객관식이며, 각 철학자/사상
의 키워드를 묻는 문제와, 정치제도나 경제원리에 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문과 수험생 상당수가 일본사 혹은 세계사를 선택하고 윤정(윤리정치경제)을 택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일부 학생들은 암기할 내용이 더 적다고 생각해
윤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라서, 정말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오히려 변별력이 약한 과목이라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학 개별시험에서 철학 또는 윤리 지식을 직접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도쿄대 문
과 논술문항 등에 “행복의 기준을 논하라” 등 윤리 주제가 나올 수 있어, 평소 윤리 과목을 성실히 들은 학생이 대응하기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입시에서는 윤리/철학이 부과목 취급이라 영향력이 작습니다.
중국: 중국 가오카오 문과 트랙 학생들은 정치(思想政治) 과목 시험을 반드시 봅니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마르크스철학, 시사 정책, 윤리 덕목 암기 내용이 모두 포함되며, 객관식과 약간의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정치 시험 성적은 문
과 총점의 1/3을 차지하므로 비중이 큽니다. 이과 학생들은 정치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과생들이 대학 가서 철학을 더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모든 학생에게 “사상정치(思
想政治)” 교양필수를 수강하게 하여,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모택동 사상 등을 배우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factsanddetails.com. 따라서 고교 때 정치 과목을 안 들은 이과생도 대학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대학입시
특별전형으로 사상 정치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군사학교나 공산당 간부 양성 코스 입학생을 뽑을 때, 지원자의 이념 충성도를 구두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당신은 당의 영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 같은 것을 물어보고 답변을 평가점수에 반영합니다. 이는 일반 대중에겐 해당 안 되지만, 중국 입시의 특수한 일면으로 존재합니다.

https://factsanddetails.com/china/cat13/sub82/entry-8382.html#:~:text=Turn,Cultural%20Revolution%20or%20Tiananmen%20Square
https://factsanddetails.com/china/cat13/sub82/entry-8382.html#:~:text=Chinese%20Community%20Party%20has%20traditionally,Morning%20Post%2C%20October%2023%2C%202017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omparing-french-and-american-secondary-schools/#:~:text=,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omparing-french-and-american-secondary-schools/#:~:text=,
https://factsanddetails.com/china/cat13/sub82/entry-8382.html#:~:text=Chinese%20Community%20Party%20has%20traditionally,Morning%20Post%2C%20October%2023%2C%202017


역사 (History)

역사적 · 철학적 배경

서양의 전통: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처럼, 역사 교육은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서양에서 사료에 기초한 객관적 역사 연구는 19세기 랑케로 대표되는 근대 역사가들에 의해 확립되었
지만, 교육에서 역사를 활용한 건 그보다 훨씬 전부터입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로마의 건국 신화를 써서 시민의 애국심을 높였고, 중세의 연대기 작가들은 기독교 신앙의 드높음을 가르치기 위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체
계적인 학교 역사과목은 근대 국민국가의 산물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공교육에 자국의 역사(갈리아, 로마, 왕조, 혁명 등)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폴레옹 시기 이를 더욱 제도화했습니다. 독일도 19세기 프로이센 개혁기 이후 김
나지움에 독일사 교육을 도입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했습니다. 영국은 명예혁명기부터 애국시민 양성을 위해 영국사를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유럽 각국은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학교 역사를 국민 만들기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근대
사학 방법이 발전하면서, 학생들에게 연표와 연도,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사실 중심의 역사교육이 확립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영향으로 단순 암기보다는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기도 했
습니다.

동양의 전통: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서 편찬 전통이 수천 년에 달하지만, 그것이 평민 교육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컨대 조선 시대에 사관들이 방대한 실록과 야사를 남겼어도, 일반 백성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배울 기회는 많지 않았죠.
대신 사서삼경 등 경전을 통해 역사적인 일화를 배우는 정도였습니다. 근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도 역사 교과를 마련합니다. 일본은 1872년 학제 발표 후 일찍부터 일본사를 필수로 가르쳤고,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도 일본 중심의 역사관을
주입했습니다. 중국은 청 말기 신식 학당에서 중국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특히 1911년 공화혁명 이후 국민당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중화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다가, 광복 후 국사 교과서를 편찬하여 민족의 역경과 영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동양 각국 모두 서양 제국주의 침략을 겪은 터라, 역사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단군조선에서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 광복과 산업화에 이르는 민족 서사를 중고교 내내 반복 학습시키고, 중국 역시 중화 5000년 문명을 강조하면서 아편전쟁 이후 굴욕과 항쟁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 한때 침략역사 반성을 가르치기
도 했으나, 곧 자국 중심 서술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사상 조류

역사교육 내용과 방식에는 역사학의 발전과 시대 이데올로기가 반영됩니다. 19세기에는 실증주의 사학이 주류여서, 역사 수업도 사료 속 사실을 정확히 암기하고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세기 전반, 각국에서는 국민
주의와 사회진화론 등이 영향력을 가지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찬양하거나 타민족을 낮춰보는 편향된 역사관이 교육에 투영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일본은 식민지 주민들에게 “황국사관”에 입각한 역사 왜곡을 가르쳤고, 유럽에서도 제국주
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신사회사학이나 마르크스주의 사학 등 다양한 해석이 등장해, 경제사·사회사에 주목하거나 민중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부분 반영되었습
니다. 특히 공산권 국가들의 역사교육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에 따라 계급투쟁사관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북한은 역사를 “원시공산사회-노예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주의”의 5단계 발전으로 설명하고, 농민반란과 혁명을
긍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서구 자유민주국가들은 냉전기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사를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시각도 담았습니다.

역사교육의 철학에는 사실주의 대 해석주의 논쟁도 있습니다. 전자는 랑케 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역사는 결국 해석이므로 다각적 시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자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일
부 나라에서는 역사 논쟁 주입 교육을 도입, 예를 들어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사료와 견해를 비교토론하게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의 이해부담이 커서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민족사 vs 세계사의 균형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역사 교과서는 국사 중심이었지만, 세계화로 인해 세계사적 맥락을 함께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도 편협한 국수주의를 막기 위해 세계사 교
육을 권장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등은 세계사 비중을 늘렸고, 한국도 2010년대 이후 한국사 필수화와 함께 세계사를 부활시키는 등 조정을 거쳤습니다. 일본은 2022년 “종합역사(歴史総合)” 과목을 신설해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적
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nippon.com​nippon.com.

역사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도 시민의 교양 vs 정체성 함양 vs 역사적 사고력 훈련 등 여러 담론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의 교육과정은 이 셋을 모두 지향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학생들이 과거 사실을 알고, 자기 국가·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얻으
며, 나아가 사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지식을 응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별 교육철학과 교수법 특징

한국: 한국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 중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두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문과 수험생 상당수가 이 둘 중 하나는 선택합니다. 특히 생활과 윤리는 내용이 실생활 사례라 암기가 수월해 많이 선택하고, 윤리와
사상은 동서양 사상가를 줄줄 외워야 하므로 다소 기피됩니다.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킬러문항 유무를 따져 윤사/생윤을 조합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과목 모두 객관식 20문항씩 출제되며, 고득점 받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
상위권 변별력은 낮고 중하위권 변별에 유용한 과목들입니다. 대학별고사로 윤리나 철학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인문계열 논술 문제에서 윤리 이슈를 제시문으로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양대 논술에서 “공리주
의와 의무론 관점으로 본 의료적 배분” 같은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윤리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익숙한 주제라 쓰기 수월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시문에 힌트가 있어 풀 수 있게 구성되곤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고교 때 철학 동
아리 활동이나 윤리 토론 대회 수상 등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대 등의 인문대 합격 사례를 보면, 토론 동아리에서 니체의 사상을 공부하고 에세이를 썼던 경험 등을 강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성평가 요소가 아닌 정량 면에서, 수능 사회탐구 점수로서 윤리 과목 성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한국 입시에서 철학·윤리가 큰 변수는 아닙니다.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nippon,integrate%20Japanese%20and%20world%20history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Japan%E2%80%99s%20high%20school%20history%20curriculum,way%20both%20subjects%20are%20taught


프랑스: 프랑스의 역사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공화주의 가치 함양을 핵심으로 합니다. 역사와 지리 과목이 통합되어 Histoire-Géographie라는 이름으로 편성되며, 초등부터 고교까지 연속적으로 학습합니다. 교육과정은 중앙정부가 정
하고, 역사 교수들은 그 지침에 따라 시간순으로 세계사 속의 프랑스사를 가르칩니다. 프랑스는 자기 역사에 자부심이 강해, 로마/게르만/갈리아의 융합으로 프랑스 민족 형성, 절대왕정과 프랑스혁명,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의 역할 등 영
광과 좌절의 역사를 모두 다룹니다. 동시에 유럽사와 세계사의 맥락도 강조하여, 중세 십자군, 르네상스, 산업혁명, 식민지 시대, 냉전 등도 상세히 가르칩니다. 교수법 면에서, 프랑스 교사들은 토론식 수업과 문서자료 분석을 자주 활용합
니다. 예를 들어 1789년 인권선언 원문을 나눠주고 그 의미를 토론하거나, 제1차대전 당시 병사의 편지를 읽고 느낌을 발표시키는 식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사료 비판과 공감 능력을 함께 기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암기할 연
도와 인명, 지명이 많은 건 사실이라,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할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 역사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식민과 노예제 역사에 대한 반성 교육입니다. 예컨대 고교에서는 프랑스의 식민지배와 알제리 전쟁을 다
루면서,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가르치고 관련 박물관 견학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홀로코스트 교육이 중요해, 나치 협력 정부인 비시 정권의 과오를 가르치고 수학여행으로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역사 속 교훈을 통
한 윤리의식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미국의 역사교육은 미국사와 세계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에서 미국사(U.S. History)는 필수 과목으로 1년 이상 배우게 하고, 세계사(World History) 또는 세계지리도 한 해 이수하도록 합니다. 미국사 교육에서는
건국 신화(필그림 파더스, 독립혁명), 서부 개척과 민주주의 발전, 남북전쟁과 노예해방,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의 승전국 역할, 냉전 승리 등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미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습득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베트남전이나 인권운동처럼 내부 갈등사도 가르쳐 비판적 시각을 잃지 않게 합니다. 세계사 수업에서는 고대 문명부터 근대 세계질서까지 개괄적으로 다루되, 분량상 서양사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아프리카, 이슬람권
역사도 포함하려 노력하지만, 깊이는 상대적으로 얕습니다. 교수법 측면에서 미국은 프로젝트 학습과 역할극 등을 활용하는 진보적 시도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모의재판 형태로 역사적 인물을 재판해보거나, 모의국제연맹 회의를 열어
1930년대 외교 문제를 토론하게 하는 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액티브 러닝 방식은 학생의 흥미를 높이지만, 사실 내용 학습이 빈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별로 편차가 있으나, 최근 경향은 사회과 통합으로
역사교육을 지리, 시민교육과 엮어 종합사회(Integrated Social Studies) 형태로 가르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한편, 역사교과서는 상업 출판사들이 지역별로 다르게 만들어 채택하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텍사
스주 교과서는 진보적 내용(예: 진화론)을 줄이고 보수적 인물 찬양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대엔 인종 문제 서술을 둘러싸고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금지 등) 여러 주에서 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어, 역사교육이 여전
히 이념 투쟁의 장임을 보여줍니다.
독일: 독일의 역사교육은 과거사 반성과 민주 시민교육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독일은 나치 독재와 전쟁 책임이라는 엄중한 과거가 있어, 학생들에게 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와 나치즘 대두, 홀로코스트, 2차대전 및 전후 분단과 통일이 역사 수업의 필수 내용입니다. 이 주제들을 다룰 때, 교사는 도덕적 판단을 강요하기보다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고 스스로 숙고하게 유도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
제수용소 유적지나 유대인 박물관에 견학 보내어, 역사적 참상을 직접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독일 학생들은 비교적 역사를 솔직히 바라보고 반인권적 이념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된다고 평가받습니다. 커리큘럼은 각 연방주
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독일사와 세계사를 통합적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로마제국부터 중세, 종교개혁, 절대주의, 산업화, 제국주의, 세계대전, 냉전 등을 시간순으로 배우면서, 그 맥락 속에서 독일의 변화를 다룹니다. 역사교과서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다양한 출판사 책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은 대체로 균형 잡혀 있습니다. 교수법은 학생 중심 토론이 강조되며, 사료 해석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독일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거 신문 기사, 정치인 연설문, 통계표
등을 제시하고 분석 질문을 던져, 역사적 정보 해석 능력을 키웁니다. 또한 역사 연구 프로젝트도 실시해,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史) 자료를 조사하거나 노인들을 인터뷰하여 보고서 작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역사는 암기가 아
니라 탐구 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정치적으로, 독일 역사교육은 헌법에 대한 충성(Verfassungstreue)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실패 사례를 배우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하고, 전후
독일 기본법의 가치들을 교육 내용에 반영합니다.
일본: 일본의 역사교육은 오랫동안 일본사 중심이었습니다. 전후 미국의 지도로 세계사도 가르치게 되었지만, 세계사 과목은 선택에 가까웠고 학생 다수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젊은이들의 세계사 지식 부족이 지적되었고,
2010년대에 교육과정 개혁이 이루어져 2022년부터 “종합역사”라는 통합 과목이 생겼습니다​nippon.com. 이 과목은 일본사와 세계사를 아우르며, 특히 근현대사에 집중합니다​nippon.com. 구체적으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세계사
를 훑으며 메이지유신,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전후 경제성장과 국제질서 변동 속의 일본을 가르치는 식입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를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상대화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실제 교과서 서술에서, 예전처럼 가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위안부나 난징대학살 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부족합니다. 그밖에 중학교까지는 주로 일본사(歴史)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배우고, 세계사는 고교에서 심화선택이었습니다. 교수법 면에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교사 강의와 학생 암기 위주였습니다. 대형 학급에서 교사가 사건들을 칠판에 연도 순으로 정리해주면, 학생들은 필기하고 암기하여 시험보는 식이었죠.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고자 역사에 관한 토론이나 자료 학습도 도
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조를 짜서 일본의 산업화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다든지, 에도시대 농민 생활에 대한 사료를 읽고 느낀 점을 쓰게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시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형 수업은 제한적이
며, 진도 나가기도 바쁘다는 게 일반 교사들의 호소입니다. 일본의 역사교육 철학은 표면적으로 객관성과 다원성을 내세우지만, 정부의 영향이 커서 내셔널리즘 요소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2014년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현
대사 기술에 대한 정부 견해 반영을 의무화하여, 영토 문제(독도, 센카쿠열도 등)에서 일본의 주장을 반드시 싣게 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과의 역사인식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중국: 중국의 역사교육은 한마디로 애국주의 교육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문화와 외세 침략에 맞선 투쟁, 그리고 공산당의 영도 아래 이룩한 혁명 승리를 강조합니다​factsanddetails.com. 초중등 교과서에서는 중국 역사를 상고시대
신화(황제, 요순)부터 시작해, 하은주 왕조, 진한, 당송, 원명청, 근대, 현대까지 서술합니다. 전통 왕조사는 찬양 일변도가 아니고 폭군에 대한 비판도 담지만, 전체적으로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부각합니다. 근대 부분에서는 아편전쟁
(1840)부터 국공내전(1949)까지를 굴욕과 항쟁의 시기로 묘사합니다. 영국 등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을 상세히 가르쳐 학생들에게 피해의식과 경계심을 심습니다. 예를 들어 아편전쟁 약사, 난징대학살 자료사진 등을 보
여주고 분노를 느끼게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영웅적으로 그려냅니다. 마오쩌둥의 항일무장투쟁과 국공내전 승리를 중국을 구원한 사건으로 가르치고, 사회주의 건설의 공과는 정치적 이유로 공보다는 과를
덮는 방향으로 서술합니다. (대약진운동 실패나 문화대혁명 혼란은 교과서에서 간략 언급되지만, 책임 소재는 흐리죠.) 현대사에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성취와 시진핑 시대의 중화부흥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세계사 교육도 있지
만, 중국사와 분리되지 않고 중국과 연관된 부분만 다룹니다. 예컨대 세계사 속 아시아·아프리카 독립운동은 중국의 반제국주의와 연결해 서술됩니다. 교수법은 전통적으로 암기와 주입식이었으나, 요즘은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이 늘고
토론 수업도 일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론 주제도 “중국의 개혁개방이 왜 성공했는가”처럼 결론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또한 애국교육 기지라 하여, 학생들의 현장견학을 제도화했습니다. 학생들은 인근 혁명 기념관, 열
사 묘지 등을 방문하고 헌화식을 하며 애국심을 다집니다. 이런 경험은 쓰기 과제로 이어져, “방문 소감문”을 제출하게 합니다. 정치적 영향으로 역사교과 내용이 수시로 개정되는 것도 중국의 특징입니다. 시진핑 주석 취임 후 그의 사상
이 반영되어, 시진핑을 역사적 지도자 계보(마오-덩-시진핑)의 한 축으로 소개하고, 일대일로 정책 등을 역사성과 결부해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의 역사교육은 민족사 인식과 세계시민 의식을 모두 기르려 합니다. 우선 국사(한국사) 과목이 2013년부터 고교 졸업 및 수능에 필수가 되었고, 내용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포괄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단군 신화로 시작해
삼국 통일, 고려의 문화, 조선의 발전,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운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국민 서사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교과서는 균형성을 높여 과거사의 어두운 측면도 다루고, 북한 역사도 일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신분차별이나 일제시기 친일파 문제, 해방 후 독재와 인권 억압 등도 숨기지 않고 가르칩니다. 다만 남북한 이념 대립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우위를 분명히 하여,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기술합니다. 한국사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E2%80%9CHistoric%E2%80%9D%20Change%20in%20Japan%27s%20High,integrate%20Japanese%20and%20world%20history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Japan%E2%80%99s%20high%20school%20history%20curriculum,way%20both%20subjects%20are%20taught
https://factsanddetails.com/china/cat13/sub82/entry-8382.html#:~:text=another%20since%20the%20Communist%20take,Cultural%20Revolution%20or%20Tiananmen%20Square


대학입시에서의 위치와 평가 방식

는 특히 근현대사 교육을 중시하여, 학생들이 일제 침탈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잘 알게 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세계사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제공되어, 동서양 고대 문명, 중세 봉건제와 이슬람, 르네상스, 산업혁
명, 세계대전, 냉전 등 폭넓게 다룹니다. 세계사 교육은 의무는 아니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이수하고 수능선택으로 택하기도 합니다. 교수법에서는 사료 학습지 활용과 시청각 자료 활용이 많습니다. 한국사 수업에서 훈민정음 원문이나 독
립신문 기사 등을 함께 읽고 해석해보는 활동, 또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는 활동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수능 등 입시 영향으로 내용 암기에 치우치기 쉬워, 연표 외우기, 인물별 업적 암기가 빈번합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논쟁사안 토론 (예: 친일파 청산은 왜 미흡했는가), 역사신문 만들기 (특정 시대 신문을 가상으로 제작) 같은 수업 기법도 장려되지만, 모든 학교에서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큰 변화로, 2020년대 들어 한국사 검정 교과서
문제와 국정 교과서 추진 등 정치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 출판사의 검정교과서를 학교가 골라 쓰다가, 보수정부였던 2015년 국정교과서(정부 한 종류 발행)를 추진했으나 반발로 무산, 이후 다시 검정으로 환원됐습니다. 하
지만 여전히 집권 세력에 따라 교과서 서술 기준이 바뀌곤 합니다. 예컨대 2022년 보수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통일, 이승만 공과 균형서술,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삭제 등의 기준을 발표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잦
은 개편은 역사교육의 정치화를 보여주는 한편,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프랑스: 역사·지리(Histoire-Géo)는 바칼로레아에서 계열에 관계없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Bac S(이과)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수(coefficient)가 낮지만(보통 3)​en.wikipedia.org, Bac ES와 L에서는 계수가 4 정도로 높아, 철학 다음으
로 비중이 큽니다​en.wikipedia.org. 시험 형식은 대개 서술형+자료분석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의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길게 서술하는 문제와, 주어진 통계자료나 지도 등을 해석하는 문제가 함께 나옵
니다. 학생들은 여러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해야 하므로, 평소 수업시간의 논술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리는 지도나 도표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의 인문·자연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며, 역사와 통합해 출제되기
도 합니다. 프랑스는 Bac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면 상위권 임문계 진학에 유리합니다. 또한 정치대학원(Sciences Po) 등은 자체 입시에서 역사 에세이나 시사 논술을 요구하기에, 고교 역사 과목 성취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미국에는 전국 공통 입시가 없으므로, 역사 과목 점수를 대학이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대학이 SAT Subject Test(현재 폐지)나 AP 시험 성적을 참고했으며, 역사 분야에서는 SAT U.S. History, SAT World
History, AP U.S. History, AP World History, AP European History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AP 미국사나 AP 유럽사는 응시자가 많았고, 만점(5점)을 받을 경우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등 우대가 있었습니다. 시험 형식은 사
료 기반 분석과 장문 논술이 포함되어 고등학교 역사 수업보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최상위 대학에서는 AP 역사과목 2~3개 만점을 받은 학생을 학업능력 우수자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또 MIT
등 일부 이공계 대학도 지원자에게 역사 혹은 사회과학 2년 이수를 요구하여, 고교 때 역사과목을 수강했는지 확인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입시에서 역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교양의 지표로서 간접적으로 고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
로 미국 고교 졸업시험에 준하는 GED에는 사회과목으로 역사와 정부 상식 문제가 포함됩니다.

독일: Abitur에서 역사(Geschichte)는 선택 필수 영역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역사 또는 사회과를 시험과목으로 택해야 하며, 많이들 역사를 택합니다. 보통 4학기(11~12학년) 내용 전범위에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
은 한두 개 문항을 골라 긴 논술답안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민족주의의 변천(1815-1919)을 설명하라” 같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료가 제시되어 그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채점은 주별 기준표에 따라 이루어
지며, 논점 누락이나 사실 오류가 있으면 감점됩니다. Abitur 종합점수에서 역사는 5과목 중 하나로 반영되어, 점수 기여도가 크진 않지만, 일부 인문사회대 입시에서 관련 성적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따라 역사교육과나 법학과 등
에서 역사 점수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일본 공통테스트에서 문과생은 사회 2과목을 택해야 하는데, 많은 학생이 일본사B, 세계사B 조합이나 일본사B, 지리B 조합을 선택합니다. 일본사B와 세계사B는 고급과목으로, 근현대 비중이 높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
두 객관식이며, 연표상 사건 배열, 인물 연결, 사료내용 파악 등이 주로 나옵니다. 만점을 받기가 어려워서 평균 점수는 과목별로 60~70점 선입니다. 대학별 2차 시험에서는, 도쿄대 등 최상위권 인문학부에서 서술형 역사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사로 “産業革命が社会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述べよ(산업혁명이 사회에 미친 영향 서술)” 같은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이 400자 내외로 쓰게 합니다. 일본사도 비슷하게 서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
수 대학은 사회과를 공통테스트 점수로 갈음하고, 별도 서술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문과/이과 분기가 뚜렷해, 이과 학생들은 사회 1과목만 선택하고(윤정, 지리 등) 일본사나 세계사를 거의 안 배우고 졸업합니다. 이공계 대학은 입
시에서도 사회 점수를 아예 반영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 중국 가오카오 문과 학생들은 역사, 지리, 정치 3과목을 모두 응시합니다​reddit.com​wukongsch.com.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문과 총점이 산출되므로, 역사 한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입니다. 중국의 역사 시험은 100점
만점에 주관식과 객관식이 혼합됩니다. 대체로 60% 정도 객관식(선다 또는 연결형)이고, 나머지는 논술형 단답입니다. 논술형이라 해도 장문 서술은 아니고, 물음에 대해 핵심어 위주로 몇 문장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료 제시 후 빈
칸에 들어갈 연도를 쓰거나, “신해혁명의 의의를 2가지 쓰라”와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은 교과서에 있는 수준에서 간략히 요구됩니다. 중국사와 세계사가 통합되어 출제되나, 중국사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세계사는 약 20~30%). 이
과 학생들은 역사를 시험보지 않지만, 일부 자율문제 출제 성에서는 과학트랙 학생도 문과 3과목 중 하나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오카오 외에, 해외 명문대 지원을 위해 SAT Subject Test World History 등을
치르는 극소수 학생도 있지만, 이는 중국 내 정규 교육과는 무관한 경우입니다.

한국: 한국 수능에서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응시해야 하지만 절대평가(등급만 부여)로 실시되어 변별력이 없습니다.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1등급으로 처리하며, 수험생 대부분이 1등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학 합격에 직접 영향
은 없지만,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므로 응시는 필수입니다. 한국사 시험은 대체로 평이하며, 주로 연표 배열, 주요 사건 이해, 문화재-시대 연결 등 기본 지식을 묻습니다. 이처럼 필수 한국사는 최소한의 역사 소양 평가에 그칩니다. 대
신 한국사 외 역사 과목은 사회탐구 선택으로 동일 반영됩니다. 사회탐구 9과목 중 “한국사”가 아닌 심화 한국사인 “한국사 심화” 과목이 2022 수능부터 신설되어 선택 가능하고, “세계사” 과목도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법/행정, 사회문화 등을 택하고 역사과목 선택은 적은 편입니다. 역사 두 과목 모두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워낙 방대한 분량 때문에 기피 경향이 있습니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은 아니지만, 일부 인문계 학생들은 흥미나 장래 전공과 연계
해 세계사나 한국사심화를 택합니다. 수능 역사 선택과목은 20문항 50점 만점, 5지선다 객관식이며, EBS 교재 연계율이 높아 변별이 크진 않습니다. 대학별고사로 역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연세대 등 한때 한국사 논술 전
형이 있었고, 연세대의 경우 2010년대 초 입시에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제시문을 주고 통합 논술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논술전형이 거의 없어져, 정시·수시 모두 수능 역사 점수 이외에 역사 실력을 보여줄 기회는 없습
니다. 역사 올림피아드나 역사 동아리 활동 등을 학생부에 기재해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Baccalaur%C3%A9at#:~:text=Terminale%20subjects%20History%20%26%20Geography,Written%20%203%20hours
https://en.wikipedia.org/wiki/Baccalaur%C3%A9at#:~:text=Literature%20%204%20%20Written,2%20hours%20History%20%26%20Geography
https://www.reddit.com/r/AskAChinese/comments/td7d28/what_is_the_gaokao_exam_like/#:~:text=The%20subjects%20in%20the%20Gaokao,other%20languages%20such%20as
https://www.wukongsch.com/blog/national-college-entrance-examination-post-32118/#:~:text=Three%20subjects%20are%20universally%20compulsory%3A,be%20substituted%20for%20Russian%2C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요 교과들의 철학적 배경과 각국 교육철학 비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나라별 교육철학과 교과 운영상의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wise.com​hechingerreport.org

나라 교육 철학 기조 교과 운영 및 교수법 대입 평가 특징

프랑

스

공화주의 가치, 논리·비판 정신 중시​wise.com. 
중앙집권적 국가 표준 교육.  
교사는 절대 권위, 엄격한 기준 적용.

전과목 국가커리큘럼 동일. 철학 필수 이수, 암기보다 논술·토론 중심. 문학·역사에서 
논증 훈련. 수학·과학 이론 엄격, 실험 병행. 경쟁 통해 성취 독려​wise.com.

바칼로레아 국책시험으로 평가. 철학 4시간 논술 필수​atlanticcouncil.org. 과목별 서술
형 위주, 전국 동일 시행. Bac 성적으로 대학 진학, 상위학교별 별도전형.

미국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 철학. 학생 다양성, 창
의성 존중. 주·학군 자율성 높음.

공통 규준 없음(최근 Common Core 일부 적용). 수업 참여형 활동 많음. 토론·프로
젝트 강조. 다만 지역·학교별 편차 큼. 기초학력은 주 정부 시험으로 관리.

SAT/ACT로 언어·수리만 평가, 과목별 전국시험 없음. 내신·AP로 과목역량 간접 확인. 
에세이로 사고력 평가. 입시와 교과수업 연계 낮아, 비교과 활동 중시.

독일 인문적 교양(Bildung) 중시, 민주 시민성 강조. 
연방주별 교육 자율.

주별 커리큘럼. 공통적으로 폭넓은 교양과목 이수. 수업에서 토론, 발표 많음. 실험 등 
탐구학습 권장. 종교 대신 윤리과목 증가​en.wikipedia.org. 이원화 트랙(김나지움 
등)으로 심화학습.

아비투어 주관시험으로 대학자격. 5과목(독일어, 외국어, 수학 등 포함) 종합 평가​
en.wikipedia.org. 과목별 서술+구술. 점수=대학진학 주요기준. 전국공통 시험 아님(주
별 실시).

일본 집단주의와 조화를 중시한 교육. 근면성, 애국
심 강조하나 점차 창의성도 추구. 중앙집권적 표
준.

국가교육과정 엄격. 암기량 많고 교사 주도 수업 전통. 최근 활동수업(토론, 탐구) 도
입 확대​nippon.com. 국어에서 고전 교육 지속. 과학은 이과계 심화, 문과계 기초만. 
윤리·공공으로 시민교육 강화​nippon.com.

센터시험(공통테스트) + 대학별시험. 센터시험은 객관식, 대학별은 서술형. 문이과 과목 
구분 뚜렷. 세계사 2022부터 필수화​nippon.com. 입시과목 많아 암기 위주 학습. 논술/
면접은 일부대학만 시행.

중국 국가주의·사회주의 이념교육 강함. 공산당 역사
인식 주입​factsanddetails.com. 교육 규모 거
대, 국가 표준 통제.

전국 공통 커리큘럼·교과서. 암기 위주 수업 아직 많음. 이과/문과 트랙 분리(문과는 
심화역사·정치 필수). 정치(사상)과목에서 마르크스주의·애국 내용 강조​
factsanddetails.com. 사교육 성행으로 심화학습 병행.

가오카오(전국입시) 한 번으로 결정. 중·영·수 공통+문과(역사 지리 정치) 또는 이과(물
리 화학 생물)​internationaleducation.gov.au. 대부분 객관식, 일부 단답서술. 난이도 
높고 경쟁 극심. 성적으로 대학 배정.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혼합. 교육열 높아 학습량 
많음. 중앙집권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기준. 입시 영향 커 암기·문제풀이 치중. 국어·영어 등은 사고력 강조하
나 현실은 수능 대비. 논술 등 고등사고평가 일부 존재. 역사에서 근현대사/한국사 필
수, 세계사는 선택. 생활기록부에 비교과 기재하여 전인교육 추구하나 실효성 논쟁.

수능(한국어·수학·영어+탐구) 전국실시. 국어·수학 변별력 높음​leapscholar.com. 탐
구 2과목 선택. 한국사 필수(P/F). 논술·면접 전형 일부 대학 실시. 내신은 학급상대평가
라 변별. 입시와 학교수업 연계 매우 높아 ‘입시=교육’ 양상.

마지막으로, 각 과목과 나라별 비교를 간략히 요약하면:

교육과정 철학: 프랑스와 중국처럼 중앙집권적인 나라는 국가 이념과 표준을 강하게 반영한 교과서를 사용하며, 미국과 독일처럼 분권적인 나라는 주나 지역별로 재량이 커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일본과 한국도 중앙에서 교육과정을 통
제하지만, 민간 출판 교과서를 검정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교수법: 대체로 서구권(프랑스, 미국, 독일)은 토론식·탐구식 수업을 강조하는 추세이며, 동아시아권(일본, 중국, 한국)은 교사 주도와 시험 대비 성향이 강하지만 점차 활동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학 교육
에서 일본과 한국은 아직 문제풀이 위주가 많지만, 프로젝트나 탐구 활동이 늘고 있고, 프랑스·독일은 전통적으로 논증과 실험을 중시해왔습니다.
대입 영향: 한국, 중국, 일본은 대학입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교과 내용과 수업이 입시 위주로 최적화되는 경향입니다. 반면 미국은 표준 입시 비중이 낮아 학교 수업과 입시의 연계가 느슨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졸업시험(바칼로레아,
아비투어)이 비교적 학교 교육과 직결되어 운영됩니다.
교육철학 지향: 프랑스와 독일은 비판적 지성 형성과 시민교육을 중요시하여 철학, 역사 교육에 힘쓰고, 미국과 일본은 실용적 역량과 애국심을 조화하려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 교육 비중이 크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균형성을 추구하고, 중국은 당의 이념을 지속 주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 합리주의 전통의 서양 vs 실용 강조 동양, 프랑스는 추상적 이론 교육 강하고, 미국은 폭넓은 기초에 초점​hechingerreport.org, 독일은 논리 체계 중시, 일본/중국/한국은 높은 난이도 문제풀이로 세계 최고 성취 but 창의성은 도전
과제.
과학: 경험주의·실증주의 영향, 프랑스/독일은 실험과 개념 균형 교육, 미국은 폭넓지만 얕은 교육으로 비판​hechingerreport.org, 일본/중국/한국은 암기와 응용 위주 속에 탐구 강화 노력, 일본은 중등까지 밀도 높은 과학, 중국/한국은
문과 학생 과학 소양 부족 문제.

국어/문학: 인문주의·민족주의 혼합, 프랑스는 논술적 문학 교육 (명확한 사고/표현)​wise.com, 미국은 다양성과 창의적 글쓰기, 독일은 문법 엄밀+고전문학 교양, 일본은 고전 필수로 문화 계승, 중국은 한자와 현대문 통달+애국 문학, 한
국은 풍부한 문학+비문학 독해, 높은 난이도 시험.

https://wise.com/us/blog/french-education-overview#:~:text=The%20overall%20philosophy%20of%20the,rate%20in%20France%20is%2099
https://wise.com/us/blog/french-education-overview#:~:text=The%20overall%20philosophy%20of%20the,rate%20in%20France%20is%2099
https://wise.com/us/blog/french-education-overview#:~:text=The%20overall%20philosophy%20of%20the,rate%20in%20France%20is%2099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omparing-french-and-american-secondary-schools/#:~:text=,
https://en.wikipedia.org/wiki/Philosophy_education#:~:text=In%20many%20other%20European%20countries,of%20philosophy%20in%20the%20second
https://en.wikipedia.org/wiki/Abitur#:~:text=The%20International%20Abitur%20is%20offered,The%20final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The%20new%20history%20curriculum%20is,cultivation%20of%20skills%20and%20attributes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are%20replaced%20by%20three%20new,chronological%2C%20spatial%2C%20and%20social%20perspective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797/#:~:text=nippon,integrate%20Japanese%20and%20world%20history
https://factsanddetails.com/china/cat13/sub82/entry-8382.html#:~:text=another%20since%20the%20Communist%20take,Cultural%20Revolution%20or%20Tiananmen%20Square
https://factsanddetails.com/china/cat13/sub82/entry-8382.html#:~:text=Turn,Cultural%20Revolution%20or%20Tiananmen%20Square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news/latest-news/Pages/Gaokao.aspx#:~:text=Reforms%20to%20China%27s%20National%20Higher,This%20model
https://leapscholar.com/blog/korean-sat-exam-csat-overview-syllabus-difficulty-level/#:~:text=test%20comprehension%2C%20problem,Korean%20often%20being%20the%20most
https://wise.com/us/blog/french-education-overview#:~:text=The%20overall%20philosophy%20of%20the,rate%20in%20France%20is%2099


이러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과 교수법은 각 과목의 철학적 뿌리와 국가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오랜 유교 전통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의 급속한 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겪은 역
사 속에서, 학업 열의와 입시 경쟁이 교육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른 한편 프랑스나 독일처럼 성숙한 교육철학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궁극 목표로 삼고 커리큘럼을 설계해오고 있습니다​
wise.com. 미국은 연방 국가로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대신 기초학력 편차 문제가, 일본과 중국은 국가 중심 역사관을 심어주는 대신 비판적 사고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지적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철학의 차이는 각 나라의 역사와 사회 구조의 산물이며, 수학적 논리훈련에서부터 역사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교과별 교육 내용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학생들이 주체적 사고력을 갖추
고 글로벌 시대의 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한국도 타국의 장점을 참고하여 암기식 교육에서 사고력 교육으로, 획일적 경쟁에서 전인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영어): 언어교육 사조 변화 (문법 번역→소통 중심), 프랑스/독일은 영어 등 다국어 교육 필수, 읽기+회화 균형, 미국은 외국어 중요성 낮음 (스페인어 등 2년 권고 정도), 일본/중국/한국은 영어 중시 (시험 영향으로 읽기/문법 강
세, 말하기 약점)​koreatimes.co.kr, 중국은 영어시험 개편 시도 (듣기·쓰기 강화)​internationaleducation.gov.au, 한국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부담 조절.

윤리/철학: 서양 전통 vs 유교 전통 결합, 프랑스는 철학 필수, 깊이있는 논쟁 교육​atlanticcouncil.org, 미국은 통합 사회과 내 윤리, 독립 철학 교육 희박, 독일은 윤리 vs 종교 선택으로 다원적 가치 토론​en.wikipedia.org, 일본은 윤리
과목으로 동서사상 폭넓게 암기+근현대 사회과 ‘공공’ 도입​nippon.com, 중국은 사상정치로 이념·도덕 주입​factsanddetails.com, 한국은 선택 윤리 과목 (사상가 암기+시사토론 병행).
역사: 민족사관 vs 세계사관 조율, 프랑스는 세계사 맥락 속 자국사 교육, 식민과 인권 반성 병행. 미국은 미국사 필수+세계사 보충, 국가 정체성 함양. 독일은 과거사 철저 반성과 민주주의 교육, 세계사 통합 서술. 일본은 전통적 일본사
중시에서 일본사-세계사 종합으로 변화 모색​nippon.com. 중국은 중국 중심 세계사관, 애국주의 역사해석 강조​factsanddetails.com. 한국은 한국사 필수(민족사)+세계사 선택, 균형 지향하나 근현대 민족사의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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